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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국가

나 시장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행위이다. 일반 시

장경제 기업들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 노동시

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순환되는 부가가치를 생

산하고 재투자하여 빈부격차와 고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생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합의하였고,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공동 목표로 사회적경제의 ‘인재–자본–시장-

자조기반’이라는 네 개의 기둥이 조성되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왔다.  

본 성과분석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과 

이를 통해 이루어 낸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

탕으로 지난 5년간 서울시의 특성화된 지원 전략이 타당했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성

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내 경제위기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자본주의는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기업 활동이 자본

을 소유한 개인의 이윤추구와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용되고 대다수 노동력은 분배의 불공평

과 빈곤을 겪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윤창출과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서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등장하

였으며 대안경제로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실험되어져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호혜성, 민주적 참여, 협동과 연대 등의 원칙과 문화는 어떤 경제적 성과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1년 

Ⅰ.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미친 파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1년 유럽의 재정위

기에 이어 신흥경제국과 아시아에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의 기류로 덮

여 있다. 국내 경제 역시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정,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조선업의 위기는 거

제와 울산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생활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고용창출력

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

1부
들어가며

국내 경제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경기 불황과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조선업의 위기는 거제와 울

산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생활 서비스 수요의 급

격한 위축과 고용창출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

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이 참여

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조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

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새로

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016년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

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을 진단

하고 서울시의 특성화된 지원전략이 타당했는지 점검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 

전략과 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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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 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지역경제 위기 가중 

• 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시민 생활경제의 중요성 부각 

•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으로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 필요

•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 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 

•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증식 및 연계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수요 증가

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한시적 재정지원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커뮤니티가 보유

한 특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내발적 발전을 이끄는 지역경제 재구축과 이를 

가능케 할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 사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및 기대    

2015년 서울서베이 결과 또한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58.1%)이 ‘사회적경제’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4%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특

히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으로 시민참여의식이 증대할 것을 기대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2012

년 29.9%에서 2014년 57.7%로 2배 정도 상승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30.2%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

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조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서울형 공유기업, 사회적경제연합체와 이들을 지원하

는 중간지원조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원칙들을 가지

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특성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하고 국내 관련 법률 제정 시 고려했던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조직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이 조직 구성원 혹은 더 넓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

• 공공기관으로부터 의사결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나, 잉여 배당은 제한되고 기업에 재투자됨 :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폐업 또는 매각 시,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공유하는 조직에 귀속됨

첫 번째 특성으로 조직 설립의 목적을 ‘공익적 기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 활동이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재투자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 동기가 아님을 말한다. 

두 번째 특성인 ‘경영의 자율성 확보’는 사회적경제를 공공 부문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서, 시

민들이 주도하는 결사체 조직의 역동성을 근거로 하는 넓은 의미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란 영리기업의 일반 원리인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의 원

리 혹은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경영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잔여재산처분

에 관한 특성은 ‘공익적 기여’를 조직의 설립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특성과 연결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자산화보다는 투자 자본에 대한 배당 제한, 

노동과 이용고에 따른 배당 도입, 공익 목적사업을 위한 비분할 적립 및 재투자 등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양극화 해소 시민참여의식 증대 복지사업의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13.4%

21.2%

16.9%

21.6%

16.8%

26.8%

12.6% 12.7% 8.4%

17.6%

2013년 2014년

<그림1>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영향 - 서울시민 인식조사

자료: 서울연구원(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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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원’ 이라는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인해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업이 증가했다. 또한 사회

적기업 지정 후 2년간의 지원이 종료되자 기업의 32.5%가 중도 탈락하면서 취약 계층들의 

회전문 고용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이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성장 지원 정책이 미흡한 가운

데,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사회 자본을 연계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사회적기업

의 정체성 논란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Ⅱ.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 변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책(聽策)1)워크숍’을 마련하였다. 11월 30일에는 ‘사회적기업 청책’을 통

해 사회적경제 진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서울형 사회적경제의 육성 목표를 ‘서울 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경제·문

화적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수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

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제창하였다. 특히 재생산 영역의 공동체 활동으로 분

류되던 지역화폐운동 사회책임소비운동 사회책임투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과 사회적

경제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창하였다.  

<그림2>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자료: 이은애(2011 청책워크숍)

  

Ⅰ. 2011년 정책 환경 

국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의 역사는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활공동체기업 육성

(복지부, 1996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공정위, 1998년), 사회적일자리를 이용한 사회

적기업 육성(고용노동부, 2003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부,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안행부,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기재부, 2012년) 등의 순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초, 중앙정부 내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정비하고자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 주재로 사회적기업 TF가 가동되어,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시 가점 부

여제 도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포함 부처지정형 사회적기업 육성제

도 및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수립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새로

운 법인격 부여 등의 제도적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1년 2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동조합연구소 사회투자지원재단 주최로 ‘협동

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위원회 구성

을 논의 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결성 및 법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1천개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후 2년간의 인건

2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을 

토대로 형성된 반면, 국내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 하의 재정

적 제도적 지원과 결부되어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본

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7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

적기업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2011년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고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에 치우쳐 정부의존적

인 기업과 유사 사회적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

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청책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 

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

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청책(聽策): 2014년 서울시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청聽) 정책에 반영한다(책策)’는 의미. 

추진 관점

지원 전략

'서울형' 개념

지원 범주

시민주도 사회혁신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장기성,고용/수익은 결과물)

지속가능한 서울혁신
(사회문화-경제-환경 통합
휴면기업 내실화)

민관거버넌스 생태계조성
(협업단지 구축/사회책임조달
시장조성/사회투자금융 등)

자조적 생태계 강화
(교차보조 수익개발형 자산형성, 
사업연합 협동경제 촉진 등)

서울시민 생활문제 해결
(공동체주거, 돌봄서비스,
학교쿱,에너지복지 등)

거점별 솔루션 경제
(서울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
도시재생,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간 칸막이 해소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소셜벤쳐 포괄)

포괄적 사회적경제
(사회책임 소비& 투자운동,
지역화폐 등 기반 강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패러다임 전환

2009~2011 ➞ 2012~2016  ➞

사회적기업 통한
취약층 일자리 창출
(단기적 양적확충 중시)

한시적 인건비 지원
(획일성, 형평성 원칙)

서울시 선정, 지원형
(인증SE 등 역차별)

경제활동 조직 한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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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역시 확대되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현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

의회)’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관 공동수립·공

동집행·공동책임 구조를 갖추어 민-민, 민-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의 틀을 세웠다. 

<그림3>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기획단 조직체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은 2012년 9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10대 과제 및 정

책지표에 합의하고 시장숙의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였다.

<표2> 민선5기 서울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및 정책 목표

영역 세부과제

기반조성

1. 공공시장 등의 활성화

2. 사회적 금융의 기반조성

3. 사회적기업가 등 인재육성

4. 인큐베이팅 등 공간 인프라의 조성

5. 광역 및 기초 지원 인프라의 조성

발굴 및 성장지원 6. 유형별·의제별 발굴 및 성장 지원사업

제도와 거버넌스
7. 사회적경제 부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제도의 도입

8. 협치적 거버넌스의 구축

네트워크와 전략적 공동사업
9. 지역·업종·부문 단위 네트워크의 활성화

10. 전략적 공동사업

2012년 초 박원순 시장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희망서울정책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의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의 제안으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공동체,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2012년 5

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확대)’를 구성했다.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는 2012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및 예산의 재구성 방안을 제

안하였고 서울시는 이들 중 일부를 수용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1>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 2012년 정책 제안 반영도

정책 제안사항 정책 반영도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전략적 지역특화 시범 사업 운영 2012.5 개시

2. 사회적기업 발전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   
 -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 서울시 전략사업 10대 분야 기획 공모
 -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2012. 9 
혁신형 사회적기업 공모
2013. 5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공모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 
 - 사회적기업가 인력 양성
 - 사회적기업 시장조성 

20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와 서울통상진흥원 지원사
업 개시

4.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 2013. 1 설립

5.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전환 기반 조성  
 - 공식적 거버넌스 재구성 : 서울시 사회적기업위원회 재구성 
 - 서울시 사회적기업 민간네트워크 강화 

2012.10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 구성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TF'의 정책교섭이 ‘민간

이 제안하면 공공이 일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회적기업개발센터(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2)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시의회가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민간의 정책제

안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집행기구의 부재로 인한 사업 지체 현상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 우선 개소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담당

하며 2015년 8월까지 사회적경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 초 서울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회적경

제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을 조직하였다. 이들

은 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기 위해 2012년 7월, 서울시장과의 간담

회를 가지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

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경험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이 과정을 전후로 협동조합과 자활기업들

서울시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시민사회, 행정, 의회 대표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거버넌스 체게 및 실행체계 구축
·3개년 서울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

기획단 사무국

·각 부문별 실무책임자
   서울시 주무 과장 참여
·주요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기획단 F/U

서울시

·활성화 지원시책 수립
·기초 지자체 추진 총괄
·다양한 부서간 협력 장려

기초 지자체

·구별 계획수립, 조례재정
·지역 우수모델 발굴보급
·재정일자리 통합조정
·관련부서 협력 감독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 활성화
·인재육성
·사회적경제 토론회 등

·중/대기업, 상공회의소,
·대학 및 서울시정연구원,
·연구기관 등 지원 연계

사회적경제개발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개발 및 전문가 육성
·성공모델 발굴
·지역 생태계 활성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협의회
서울 협동조합협의회
서울 자활협의회
(예비)사회적경제 조직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조직체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근거,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실기능 맞춰 명칭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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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민관정책협의회에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는 2014년 5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었다. 이후 서울시 조례는 19대 국회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과정 등에서 주요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Ⅲ. 민선6기 지방선거 이후 정책 환경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야 간의 정책 경쟁과 공조가 더욱 활발해졌

다. 국회 차원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

회적경제정책협의회’ 등을 각각 구성하고 기존의 각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관리

하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괄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구축하고 관

련한 금융 정책의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자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

적가치법·사회적경제 우선구매법 제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어 20대 국회

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2014년 민선6기 지방선거 결과, 재임한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

구청장 및 시 구의원 중 상당수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약속하는 선거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 집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환경문제가 개선되어

야 한다고 보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공동체 문화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생태계 조

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정(市政)을 강조하였

다. 60개의 주요 공약을 사회적경제와의 결합도를 중심으로 재분류하면 ‘창조경제 육성’, ‘일

자리 창출’, ‘사회복지’, ‘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3>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별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창조

경제 

육성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

(G밸리/상암

DMC/동대문/

신·홍·합/

개포동)

업종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연계

예) 동대문 패션디자이너 :　

오르그닷 온라인플랫폼 &　

윤리적패션네트워크 협력  

•봉제

•윤리패션

• 재활용

  가구디자인

•IT

• 동대문>봉제 수주 지원시스템 운영,  

DDP 주변 대안노점 구성, 디자이너 

협동화 사업, 신진 디자이너들의 협

동조합 구성 지원 

• 홍대·합정> 석유비축기지 활용한 

생태/문화업종 생산혁신기지 설치

목 표

사회적경제 

규모화

•범사회적경제 부문의 성장: ’12년 600개 → ’13년 1,400개 → ’14년 2,000개 

•사회적경제의 실체화(GRDP3)) : ’12년 0.3%(0.9조원) → ’13년 0.5%(1.5조원) → ’14년 1%(3조원)

생태계의 확장 

• 공공시장 우선 구매 : ’12년 500억원(1%) → ’13년 2,500억원(5%) → ’14년 5,000억원(10%)

•사회적금융자본 : ’12년 1,000억원 → ’13년 2,000억원 → ’14년 3,000억원

•클러스터 공간(입주 기업 수) : ’12년 4개(104) → ’13년 12개(300) → ’14년 25개(625) 

•신규 사회적기업가 육성 : ’12년 250명 → ’13년 500명 → ’14년 1,000명 

•자치구 지원 인프라  : ’12년 8개 → ’13년 15개 → ’14년 25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지역 : ‘12년 8개 → ’13년 15개 → ’14년 25개

   - 업종 : ’12년 5개 → ’13년 10개 → ’14년 15개

   - 부문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협의회 

사회통합적 

가치 창출 

•고용기여도 : ’12년 0.3%(16,200명) → ’13년 0.6%(32,000명) → ’14년 1%(52,000명)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정규직 비율 : ’12년 50% → ’13년 60% → ’14년 70% 

  - 임금 수준의 제고(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 ’12년 50% → ’13년 60% → ’14년 70%

•공공서비스 제공률 확대 : ’12년 35억원 → ’13년 5% → ’14년 10% 

•협동경제의 마을 확대 : ‘12년 63개 → ’13년 120개 → ‘14년 180개 

출처: 서울시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보고서(2012)

한편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과는 별도로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와 협동조

합,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민관TF’를 구성하여 ‘서울시 협동조합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1월에는 서울시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대를 돕기 위해 지자체 최초

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 선배 그룹이 신설 조합

의 설립 컨설팅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생활협동조합의 제안으로 

결성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발족하여 협동조합 진영간의 상호이해와 협동,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연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와 민간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2013년 1월, 사회적기

업개발센터(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서울시가 센터 설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해 온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에서 그 역할과 위상

을 정립하였으며,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의 간사 조직이자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 국

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등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시ㆍ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추
계하는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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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햇빛발전소 

4만호 보급

10개 햇빛발전시민

협동조합
•대안에너지

• 교육청 협력 학교 옥상 발전소 추진 

•기후변화기금 설치 운영

•주거 건설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

서울시 자치구청장 당선자 중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경우는 민선5기의 14개 자치

구와 6기의 13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19명에 이른다. 민선 5기에는 주로 사회적기업의 양

적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민선 6기에서는 지역밀착형 전략사업 추진·협동인프

라 구축·주체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정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4>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민선 5~6기 사회적경제 공약 제시 변화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고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은 아이와 어른, 마을과 학교가 어울리는 교육 실현을 제안하였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선 

후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육성·지원책과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등의 논의와 협력을 활발히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 

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창조

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특구

부문·업종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자치구허브센터, 

은평혁신파크 모델 

•전 업종

•근린형/산업클러스터 연계형/권역형 특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계획 수립 

• 지역자원 조사 및 협동기반 

앵커시설 조성 

• 지역의제 실현위한 사회적경제 창/취업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대안장터협의회(방물단,

일상예술창작센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그룹(오늘공작소, 

조각보, 성북신나 등), 농산물

직거래 싱싱사업단 등

•장터협의회

•물류/유통

•대안장터협의회 협력 강화

• 전통시장 공유형 물류유통시스템 

구축 

• 자립 가능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확산

• 재래시장 활성화 SE기업 육성 

(쌈지농부, 모자란협동조합 사례)

일자리

창출

공공형 사회

복지서비스 

일자리 5만개

돌봄·보육·장애인·보건

의료·주거·교육을 연계

한 공공서비스 개발

•돌봄

•주택

•학교coop

•의료

• 정책별/지역별 고용영향 평가제 시행

• 대학창업도시 연계, 청년주거&진로지원

•  아동보육(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중고등대학 학교협동조합(매점, 

교복 등)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서울형 

인두제 시행)

• 노인돌봄(공동주거-의료·요양-

급식-여가-말벗 통합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복지

인력

2배 확충

정신건강상담사, 

직업상담사, 놀이치료사 등 

전문분야 복지인력 사회적

경제 

• 지역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체 발굴 

및 네트워킹(지역 사회복지기관, 

돌봄/의료 업종)

• 사회복지 및 간호 자격 취득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사회

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

성미산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

•돌봄/보육

• 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의 30%를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는 보육협동

조합과 함께 설립, 위탁운영

• (임대)아파트 보육 품앗이, 공단 및 

   상가지역 공동보육조합 등 설립 지원

• 어린이도서관 개방한 시간제보육 

활성화  

주거

·

문화

·

환경

도시재생 

기금 2조원 

조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추진

하는 사회적경제 (동네목

수, 두꺼비하우징, 동작희

망마을네트워크 등)

•주거·건설

•지역재생

• 사회적경제 리더와 주민 협력하에 

마을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한 

자원 조사, 주민 참여형 창업, 소셜

프랜차이징 모색

역사문화 

관광벨트

역사·문화 관광지 주변 

주민 참여형 복원 사업 

추진

예)장수마을 동네목수  

•공정여행

•주거건설

•성곽&주변 관광 공정여행 

•실버 지역큐레이터 양성 사업

• 공정여행&역사교육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 벨트 

조성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분석 (민선 5,6기 비교)

공약유지/확대 (5기→6기)

공약신설 (5기→6기)

공약폐기 (5기→6기)

공약없음 (5기→6기)

지역특화사업단 (13개)2→2

1→1

1→1
1→1

1→1

0→3

2→3
1→0

1→0

1→0

0→1

0→1

0→1

2→2

0→1

0→2

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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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단계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전략으로 이행

선진국과 달리 사회적경제 창업에 필요한 시민투자형 자본조달이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고용

노동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취약층의 고용 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초기 자본 축적을 가

능하게 한다. 하지만, 취약층 피고용자의 인건비 중심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고유의 수요를 반

영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자 실업부조를 대체하는 피

고용자 지원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접적 임금지원정

책에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공공시장 판로지원 등 간접적 지원정책으로 이행하여 실행 

중이며, 서울시 역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

제 기업들의 발전 단계별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성장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규모화를 위한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인내자본과 장기적 기금(Patient & Long term Fund)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본조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호적 시장 형성

첫째, 공공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사회책임 조달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및 우선구매 

목표제를 시행한다. 사회적경제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의 형태

를 띠게 되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나 지불 능력을 보유한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이

용하여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나 취약층 소비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회책임조달’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목적 수행이 지속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 교육과 문화예술·공정여행 관련 사회적

기업 간에 융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소그룹 형태로 전환되는 중고생 수학여행 시장에 대안상

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수행한다거나, 서울 시내 외식업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농촌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공형 사회적기업과의 계약 재배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거래

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농촌경제 살리기에 일조하는 

등 상호 간의 사회적 목적 수행을 지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상호협력시스템은 

당사자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가운데 충분히 실현 가능해지리라 본다. 

셋째, 서울은 인구 천만을 가진 국내 최대의 소비 도시이자 인구 밀집·자원 밀집 지역이다. 다양

하고 복합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역동적 도시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

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캠페인, 호혜적이

고 윤리적인 소비의 장려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공익서비스에 대한 후원과 자원봉사, 거

버넌스에의 다양한 역할로서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품질 제고를 

Ⅳ.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0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전략  

2011년 11월 ‘사회적기업 청책 워크숍’에서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기업 시

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시민 생활문제의 혁신적 해결 및 경제민주주의 확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협동경제기반 확충·사회적경제의 지역화·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굿거버넌스 

정착 등을 주요한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호혜적 연대 확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교량적 사회자본과 커뮤니티 공

유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자조기반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자조와 

협동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고 부

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였다.

서울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5>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전략 및 목표

·지역순환경제 실현 
   전략거점 자치구 육성

·지역의제 합의

·시민체감도 높은
   생활의제 혁신사업 확대

·다중이해자 참여 강화
·우수사례 복제 확산
·거버넌스 실현

사회적경제 자조역량 강화로

재정지원의 마중물 효과 극대화

지역화 혁신가치 창출

생활문제 해결로
시민만족도 제고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경제민주주의
확장에 기여

협동경제
기반조성

지속가능
생태계조성

통합성/
책임성 제고

·사회적경제 협동 촉진과
   공유경제망 구축으로
   자조적 자립기반 조성
·공유자산 형성 촉진
·사회적자본 형성 기여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혁신인재 양성
·간접지원(금융,시장조성) 내실화

·통합적 지원인프라 구축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실현
·융복합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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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간지원조직은 전형적인 위계질서 하에서 사업위탁권자인 행정의 상부하달식 수행 또는 

자문 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에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및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지자체·재계 및 노동계·

시민사회계·잠재적 시민 기업가 및 소비자 그룹 등)의 적정한 참여 모델이 제안 ·연계·조정

되고,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 지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02.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2013년 하반기,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연구를 책임졌던 ‘새로운사

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태인(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역사회 내 시민 기반의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메가시티 서울의 발전 모델로 ‘퀘벡식 거버넌스 모델’을 거쳐 ‘유럽식 

사회적 자본 기반형 모델’로의 진화를 제시하였다. 즉 퀘벡 지역의 각종 시민운동과 시민참

여가 결합한 협력의 문화를 마련하고 볼로냐시의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로 정의되는 산업단

지 모델을 통해 물질적 성장과 함께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고양하자는 것이다.

<표4> 도시별 사회적경제 발전모델 비교

중심
도시

몬드라곤시 볼로냐시 퀘벡주 서울시

면적 30.8 ㎢ 22.446 ㎢ 1,542,056 ㎢ 605.2 ㎢

인구
약 2만 2천명

(2015년)

약 376만 명

(2012년)

약 790만 명 

(2011년)

약 1,039만 명 

(2013년)

1인당 

GDP

약 40,000 USD

(2010년)

약 35,700 USD

(2008년)

약 28,500 USD

(2009)

약 25,467 USD

(2011)

특성
•협동조합그룹   

•수직적 통합

• 협동조합협의체 발전

•수평적 지역 소기업 

•네트워크 활발

정부-시민사회-노동

계 협업적 네트워크

• 정부 주도에서 민관

거버넌스 및 사회적

경제 상호부조 

•주도성 회복 전환기

업종
제조업(전기전자),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제조업(기계), 유통, 

사회서비스, 금융
사회서비스,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기타 서비

스, 제조, 유통

사회

금융

협동조합 내부기금, 협

동조합 은행

협동조합 네트워크 

기금, 협동조합 보험, 

정부 예산

공동체 기금, 정부예

산, 협동조합 은행

정부 예산, 

서울사회투자기금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 경영공시 등의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 시민 대상의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전략사업 및 전략지역 지정사업 개발

2011년까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이 요구되는 분야나 동원 가능한 

지역자원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조직들의 사업계획 심사에만 치중하여 추

진됨으로써 공급자 중심형·단순복제형·과다 경쟁형 창업을 양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서울 시민 욕구 조사 및 지역

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적 확충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추진 모델을 제

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였다. 

또한 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체를 발굴 육성함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기초 지자체 

수준의 중간지원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의 정책 

효과가 기초 지역 단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시민사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사례와 연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 동력이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에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동력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경력자는 물론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시니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

로 기업가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간의 기초 창업교육 외에 

인턴십·기술지원·국내외 기술전수 등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하고, 사회적경제협의체의 업종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협력 하에 포괄

적인 사회적경제 구축 활동(지역화폐 운동·품앗이 노동·전문직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인재은

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 협의체 스스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선언이나 윤리강령 채택 등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지역고용 확대·지역 원자재 소비

율 제고·지역자산 확충·지역간 불균등 발전 해소·지역 재투자율 제고 등의 구체적 목표를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민관 거버넌스로 시너지 제고

서울시의 정책 기조 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적 경제 민주주의 신장

이라는 가치 철학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관·민민 간의 거버넌스의 효용성에 대

하여 재인식하는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사회적경제의 개별적 생존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돕는 풀뿌리 중간지원조직 확충 

사회적경제와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과 시

민사회의 중간 지대에서 양자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24 25

<그림6>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방향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정태인, 2013)

중심
도시

몬드라곤시 볼로냐시 퀘벡주 서울시

장점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세계화

네트워크 외부성,

일반 신뢰와 협동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

노동조합 - 

사회적경제 연대

시민운동가 풀 존재

정치리더 철학 공유

청년세대 참여 증가

단점 특수성, 상대적 폐쇄성
문화적 전통과 

모방의 어려움

제조업 부재로 인한 

고용의 한계

인구 천만의 거대 

실험 사회적 자본 취약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보고서(정태인, 2013) 일부 발췌하여 수정 작성(이은애, 2016)

아울러 <그림 6>과 같이 공유자원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

향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유자원은 모두가 접근 가능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의 기여에 의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4). 공유자원은 사회

적경제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데, 사회적경제 자체가 바로 시민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으로 이용하는 공유자원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5).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공

유자원으로 인력양성과 연구, 사업서비스(경영지원), 사회금융과 기금조성, 그리고 시장형

성의 네 분야를 상정할 수 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는 이런 공유자원을 활

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사업의 성과는 공유자원의 재생산과 축적에 기여

하리라 전망한다. 

즉 사회적경제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지역공동체 내의 공유자원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내생적 발전전략을 ‘자산기

반 발전(asset-based development)’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로 사회적경제를 상정하고 있다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Ostrom(2009), 재인용(정태인, 2013) 
5)  공동체 내의 신뢰와 협동이 없다면 공유자원은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1968)”에서 주장한대로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딘은 공유자원의 유지를 위해 사유(인클로저)와 국가규제(리바이어던)를 해법으로 제시한 데 반해, 2009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오스트롬(1990)은 신
뢰와 협동에 기반한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신뢰와 협동은 사회적경제를 운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사회적 자
본이란 신뢰의 네트워크로서 공동체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정태인, 2013).
6) 구체적인 내용은 정태인(2013)을 참고할 것

사업서비스

기금

시장형성

인력양성과 연구

공공시장

민간시장

상호소비시장

교육훈련 시설과 프로그램→ 
기초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각 대학과 연구단체의 네트워크
→ 현황과 사례의 수집과 정리,
이론화와 확산

사회적경제센터 및 연합 
네트워크의 컨설팅 기능 
각종 중간조직과 지역개발 
협동조합(CDR)
→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술,
자금, 법률, 회계 등 일반사업 
서비스, 장차 업종별 
서비스센터설립

서울 사회적 투자기금 +민간의 
자발적 기금(기업의 사회적책임),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의 이용
→ 구별 공동체기금의 형성과 
사회적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배분 

사회적경제센터,
연합 네트워크, 

지역의 핵심기업과 단체

서울시/구 관련부서



26 27

다음 <그림7>은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분포 및 성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자

치구 중 강남구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매출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자치구 중 0.63%, 고용에서는 1.54%에 그치고 있다. 

동작구와 송파구는 기업의 분포면에서는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은 매출

을 달성하고 있으며,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은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중 신규 기업수가 30개 이상인 자치구가 22개 자치구이며,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등 4개의 자치구에서는 5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기업 분포 및 성과 현황(2014년 말 기준) 

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실태 조사와 함께 동작구와 송파구는 기업의 분포면에서는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영

등포구, 마포구 등은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중 신규 기업수

가 30개 이상인 자치구가 22개 자치구이며,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등 4개의 자치구에서

는 5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실태 조사와 함께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단이나 부문협의체의 연간 

활동보고서 등에 근거한 현장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실제 사업

운영률8)은 평균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3,054개소로 집계되었지만, 신생 조직들의 실제 운영률이 낮아 실제 수익활동이 일어나는 

기업은 1,956개소(64%)에 지나지 않는다9). 

Ⅰ. 사회적경제 기업 4배 확대, 신생 휴면기업 활성화 대책 필요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사

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

제 기업은 3,318개소로 2011년 718개소에서 5년 사이에 4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또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78%가 신생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

에는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신규 협동조합 2,200여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경제 신규 창업체 수는 지난 3년간 설립된 서울시 신설 법인의 2.7%에 해당하

며7), 2015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 설립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현재도 매월 30~40건이 꾸준

히 신설되고 있다. 

<표5>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증가 추이

기업수(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기업수 718 819 1,766 2,497 3,054

(예비)사회적기업 475 532 433 374  433

협동조합 - 16  1,007 1,772 2,267 

마을기업 67 76 108   139 119 

자활기업 149 167 188 194  201 

소비생협 27 28 30  32  34 

전통적으로 사회적경제 밀집 지역이던 마포·영등포구 외에 강남·서초·송파구가 최근 자

영업자·택시기사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청년부터 시니어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

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최대 설립 지역이 되고 있다.  

3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진단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1년 718개에서 2015년 말 기준 3,054개로 크게 증

가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매출과 고용창출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근로 

조건으로 고용의 질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자율과 권한, 민주

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본연의 사

명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중소기업청(2016.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사업운영률: 폐업/해산/타지역 이전 등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업 중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비율
9) 고용노동부(2015), 기획재정부(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과(2016), 서울광역자활센터(2015)
10) 유지율: 전체 인증/지정/신고된 기업 증 폐업/해산/타지역이전 등을 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 비율

기업수(단위:개) 총 고용자수 (단위:명) 총 매출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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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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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주체별 현황

01  협동조합

실제 50%대의 가장 낮은 사업 운영률을 보인 협동조합은 조직 설립 후 사업 개시를 유보한 상

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협동조합협의회는 높은 휴·폐업률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로는 사업모델 미비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조합원수 미확

보(18.1%)와 운영자금의 부족(10.7%)12)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단순한 

법적 설립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예비등록제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돕거나 모범 사례를 제

시하는 등의 창업 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2  마을기업

공간지원금과 용도 제한이 적은 사업비 등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창업

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정책 초기에 참여한 기업의 폐업

률이 높고 서울형 마을기업 지원 기업들의 폐업률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 2015년 8월까지 마을기업 육성을 담당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기반을 갖춘 서울시 

마을기업은 30% 이내”라고 2015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지역화TF에서 밝혔는데, 아직까지

는 대도시 마을기업이 ‘커뮤니티 기반을 이용하고 확충하는 비즈니스’로서 가동되기에는 마을 

내 ‘호혜적 경제 관계망’이 취약한 것이 주원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자치부 제도

에 맞춘 마을기업의 양적확충 보다는 마을기반 기업 모범사례의 성공요인 분석과 확산을 위한 

기반 정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03  사회적기업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서울시에서만 매년 100팀의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되고 

있지만 이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은 10% 이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제3섹터 전 분야로 청년 세대가 대거 등

장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예비)사회적기업 제

도가 청년사업가들에게 주는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인

증 및 지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세대 계승에 난맥이 우려된다.

04  서울시 공유기업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기업의 70% 이상이 이런 사회적경제 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 유지율10)은 90.0%, 자활기업의 유지율은 91.0%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공식적인 기업경영 정보 집계가 가능한데, 이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20여년의 역사 속에서 폐업한 기업이 9~10%에 지나지 않으며 유지

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유지율이 다소 낮은 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지원이 최대 2년에 한정

되어 있고, 커뮤니티 관계망이 적극적인 소비자층으로 유입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 때문인 것

으로 보여진다. 유지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실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85%였다. 특히 협동

조합의 운영률은 최소 추정치 44.4%에서 최대 추정치 53.9%로 나타나 휴면 기업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 운영률의 최소, 최대 추정치의 차이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각각 근거한 것으로 기회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는 운영여부에 응답한 기업 

모두를 사업 중으로 본 반면, 고용노동부는 응답 후 실제 설문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거절

한 기업은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기업들의 창업 후 유지율이 1년 후 24.5%, 2년 후 19.8%, 5년 이상 유지율은 

11.2%에 불과한11) 것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지율이 꽤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8>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별 현황 (전체기업수 vs 유효기업수)

지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사업의 폐단으

로 인해 민·관 간에 ‘단순한 양적 확충은 지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양적 

확충 및 성장에 치우치는 양상이 나타나므로 신규 창업체 규모를 주요 성과로 지표화하는 정

책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창업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휴·폐업 

기업들의 실제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기획재정부(20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중소기업청(2016.5)

유효 기업 (가동율 적용)

50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33 2,267 119 201 34

433 1,220 18386 34

전체 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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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서울시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서울시 GRDP의 0.4%, 

지역고용 기여도 0.4% 수준을 보인다.14)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 비중을 2020년까지 GRDP의 1.5%, 전체 고용의 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말까지는 GRDP의 0.3%, 전체 고용의 1.6%를 달성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출 비중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고용률 목표는 현저히 떨어져 분발이 요구된다.

  

<그림10> 서울시 경제지표 대비 사회적경제 기여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는 170여년의 사회적경제 역사를 가진 캐나다 퀘백주와 비교해 보

아도 손색이 없다. 2014년 말 인구 9백만 명의 퀘백주에는 7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이 지역 고용의 4%(15만 명)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연매출은 

3,340만 달러(368억 5,690만원)15)에 이른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영리기업보다 두 배 이상

의 높은 생존율16)을 보이고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업체 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기업 당 평균 매출과 고용 창출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실제 운영률 64%를 적용하여 2012년과 2015년의 사회

적경제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매출은 2012년 대비 112%, 고용은 2012년 대비 

72%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성장해왔다. 자동차, 주거, 장난감과 의류 등을 공유하는 쏘카·그린카·우주·서울소셜스탠다

드·집밥·열린옷장·키플·위즈돔·잇다·자락당·마이리얼트립 등의 다수 사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

른 사회적 책무(대주주 지분제한, 이익의 공익적 재투자 등)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규모 있는 청년 소셜벤처들의 사회적기업으

로의 전환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공유경제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Ⅱ.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 창출 성장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들어 낸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를 매출과 고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연매출 약 1조 4,600억 원(기업 당 매출 7억 4,500만 원), 총 고용 약 17,900명(기업 당 고

용 9.1명)으로 나타난다. 최근 7년 내 창업한 서울 시내 일반 기업체들과 비교해 본다면 일반

기업의 기업 당 평균 매출 36억 1,028만 원의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기업 당 

평균 고용률은 일반기업의 기업 당 평균 고용률 9.8명의 93% 수준에 이른다.13) 

<그림9>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가치 창출 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통계청(2015), 고용노동부(2015)
15) 퀘백주 경제혁신수출부(2016): 퀘벡의 사회적경제 생존율
16) 창업 5년 후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 62%, 영리기업 35%, 10년 후: 사회적경제기업 44%, 영리기업 20%

사회적경제

2014 2013 2012 20112011

377,681
393,858 399,010

3,798,162

303,812,518
313,478,525 318,607,001

3,818,788 3,870,037

4,035,140

431,279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총매출(천원)

1,650
1,270

780 690

15,000 13,400
10,400 11,900

1,281,000
1,038,000

689,000 728,000

328,660,905

2012 2013 2014

서울시 전체

0.4%

0.4%

0.4%

0.3%

0.4%

0.3%

0.2%

0.3%

0.2%

0.2%

0.3%

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중소기업청 (2016. 5)

매출

1조 4,600억원

서울시 GRDP의 0.4%

고용

17,900명

서울시 취업자의 0.4%

사회적기업

22%

사회적기업

소비생협

2%
자활기업

9%
마을기업

5%

협동조합

62%

기업당 평균매출
7억 4,500 만원
서울시 창업기업 법인 평균매출 36억의 21%

기업당 평균고용
9.1명
서울시 창업기업 법인 평균고용 9.8%명의 93%

인당 평균매출
8,160만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생협

1,960
2015년
말 유효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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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력에서도 부문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총고용의 46.5%(8,090명, 기업당 평균 

18.3명)를 차지하고,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신생 협동조합이 36.4%(7,120명, 기업당 평균 5.2

명), 역사가 가장 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8.2%(1,430명, 기업당 평균 42.1명) 순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높은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적기업이 다수이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 활동을 통해 62%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한 결과이다.

<그림13> 서울시 사회적경제 고용창출 규모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 등의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

과, 2014년도 사회적기업의 임금 수준은 서울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월 235만원)의 65% 수

준을 보인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120%가 

향상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고루 가입되어 있

어 높은 근로조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고용

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

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

약계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기업 문화와 가치 등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11>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별 매출과 고용 규모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각 기관 보고서 및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가공(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2015년 총매출의 성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기업 당 평균 매출액 16억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중이 약 24%(기업 당 평균 103억 원), 

이어서 신생 협동조합 비중이 약 25%(기업 당 평균 3억 원)로 나타나 부문별 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자활기업의 매출은 전체의 2%(기업 당 평균 1.3억 원)로 매출 

규모는 작지만 생계비 수급자들의 자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12> 서울시 사회적경제 매출 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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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는 매출 발생 이후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신생 기업들에 경영지원 및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15> 서울시 상위 20대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표7> 상위 20대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014년 기준) 

기업명 매출(억원) 고용(명)

1 행복나래 2,220 151

2 아름다운가게 230 413

3 정립전자 194 160

4 한화비앤비 156 206

5 그린주의 125 44

6 레드스톤시스템 124 45

7 푸른환경코리아 100 394

8 동연디자인 92 26

9 다솜이재단 77 430

10 리드릭 66 73

<그림14>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의 질

한국노동연구원(2015)의 분석 결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2014)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상대로 표본 및 전수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임금

구분 평균 고용(명) 최저 월급여(원) 최고 월급여(원) 응답기업수/조사표본수

사회적기업 17 1,023,189 2,053,842 157 / 165

협동조합 5 1,295,711 2,048,384 96 / 202

마을기업 3 1,103,921 1,762,394 36 / 45

자료: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보고서(서울시, 2016) (N=500)

자활기업은 최저임금액 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27개(64.3%)로 타 사회적경제조직 

보다 월평균 임금액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월평균 최저임금액 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임금액과 최저임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사회적기업이다17). 

  

2014년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볼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과정에서 매출과 

고용 규모 모두에 있어 상위 기업들의 비중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상 

위 20대기업의 기여도는 2012년과 2015년을 비교 시 고용기여도가 40%에서 47%로, 매출기

여도는 46%에서 74%로 급증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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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서울시 사회적경제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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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구분

2012년 2014년

전국 서울시
서울시 
공헌율

전국 서울시
서울시 
공헌율

인증 사회적기업(개) 751 169 22.5% 1,228 225 18.3%

사회서비스 수혜자(천명) 18,467 7,781 42.1% 16,045 7,169 44.7%

총 매출(백만원) 661,985 189,232 28.6% 1,465,156 544,065 37.1%

공공시장 매출비중18) 40% 49% N/A　 36%  30% N/A　

유급 근로자(명) 18,297 4,673 25.5% 28,201 6,005 21.3%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명) 11,091 2,677 24.1% 17,009 3,261 19.2%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천원) 1,246 1,408 　 1,362 1,532 　

취약계층 평균임금(천원) 1,058 1,080 1,170 1,215

사회적목적 재투자(백만원) 28,600 2,500 71,539 14,81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 2014)

기업명 매출(억원) 고용(명)

11 청밀 63 35

12 늘푸름보호작업장 62 42

13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59 274

14 재단법인행복한학교재단 41 38

15 동천 33 69

16 복지유니온 37 24

17 사람마중 34 56

18 한국이에이피협회 33 56

19 장애인노동진흥회 30 34

20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27 32

* 정책보고를 위해 집계된 자료이므로, 활용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연락 요망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사회적

기업이 전국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2.5%에서 2014년 18.3%로 감소한

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급과 매출 기여도에 있어서는 2년 사이 각각 42.1%에서 44.7%, 

28.6%에서 37.1%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성장기 사회적기업들의 가치창출 효과가 확대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역시 2012년 25억 원에서 2014년 약 148억 원으로 

증가하여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비중은 2012년 49%에서 2014년 30%로 대폭 감소되어 기업들

의 공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립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공공시장 매출 비중: 전국과 서울의 총매출액 중 공공시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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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01. 주체역량강화 

01  시민체감형 사업 추진

서울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2015년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이슈”에 따르면 주거 

·청년실업 해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이

런 서울시민의 핵심 이슈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생활재 생산 공급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주택협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359가구에 대한 공동체주

택 건설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서울 사회적경제의 10% 달하는 보건복지 분야 기업들

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측면의 성과   

서울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체를 발굴하고 규모화를 돕는 것

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혁신형 사업공모 

외에도 업종별 간담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기획 과정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

관정책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회적경제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업종을 선정·분류하고 업종 간의 협업사업을 촉진해 왔다. 사

회주택 건설 및 공동관리, 공익보육시설의 확충, 지역 노인 종합돌봄서비스 등에서 사업모델 

혁신과 협업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4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년의 성과

서울시는 복지·기술연구개발·교육·금융 등의 네 개의 기둥

으로 이루어진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를 모델로 ‘사업서비스 

지원’, ‘시장형성’, ‘인력양성과 연구’, ‘사회적금융의 확대’라는 

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

다. 본 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구체적 노력들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화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공공재정 효율성, 사회성과지수, 행복지수 등의 세 가지 관점에

서 측정해본다. 

그 결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원체 등이 육성되었

으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특성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자원 간의 연계가 이

루어지면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업 효율성이 높아졌

으며 지원금 대비 사회서비스 가치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신뢰와 협력

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

로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서울인포그래픽스 115호, 서울연구원(2014. 12)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주체역량강화

·시민 체감형 사업추진
·협력네트워크 강화
·핵심주체 육성
·시민참여 확대

   시장조성

·공공조달시장 확산
·민간 시장 확대
·상호 거래 중대

  사업서비스지원

·성장단계별 컨설팅지원
·재무관리협동조합 육성
·클러스터 공간 지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확산

   자본연계

·사회투자기금 운용
·혁신형 기업 육성
·거버넌스 강화
·자조기금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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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회주택분야 추진 전략

서울시는 자본조달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사회주택 건설기금을 추가로 출연하고, 소

셜하우징 융자사업을 통해 총 7채의 공동체주택을 건설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적경제를 통한 공동체주택 공급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서울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주도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22) 모델’을 기획하여 향후 500

세대에 달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재를 입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경제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직주근접(職住近

接) 일자리도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림17> 서울시민의 핵심 생활의제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여도

출처: 서울연구원(2014.12)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여도 조사 편집(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공동체 주택 건설관리 서비스

대도시 시민들의 가장 큰 생활문제인 주거 분야의 경우, 2015년 서울시의 ‘가구소득 대비 임

차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이 35% 수준으로 전국 평균 20.3%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 25.5%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

했다.20) 이에 따라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공간

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났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기존의 빈집이나 낮은 가격의 노후주택을 발굴·활용하여 청년 및 주

거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공간(방)을 제외한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필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유주택 등의 공동체주택 359가구를 건설·임대·관리해 본 경험

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사)사회주택협회를 창립하여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를 

수립하였다21).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의 15%인 3천호를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동체 주택

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공동체

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 4)
21) 서울시 주택정책과 자료 참조(20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최소 8년의 거주기간과 연 5% 이하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
장한다. 사업자에게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공급과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관심도 대비 중요도  

사교육비
증가

출산율
저하

가계부채
확대

은퇴 후 
취업

부동산 불안정

부동산
불안정

사회적경제 공동주택 공급수

2013-2014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2012-2015년 서울시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현황

(2015년)

(2015년)

청년실업

청년실업

복지예산 
확보

복지예산 
확보

소득 양극화

민간소비 회복
저성장 기조 지속

359가구 11기업

218기업160만명

514기업

관심도  

중
요
  도  

공공임대 (75%)

공급주체 발굴/ 사업정보 공유

공동체주택 공급역량 강화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협회 설립, 컨소시엄 활성화

정책목표
(임대주택 8만호)

핵심정책 공동체주택
(15%)

규제완화
(15%)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60%)

준공공임대
(10%)

토지임대부
(매입임대/비매각부지)

빈집 리모델링
(자금 융자)

민간임대지원
(중개수수료인하)세부유형

추진 계획

민간임대 (25%)

주체

지원
전략

기술

규모화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협조, 공동체주택포럼 (’15.2~12)
·사회적경제 생활패키지형 주거 공급모델 제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내에 사회주택기금 추가 조성
·사회적경제 임대관리협동조합 모델 개발, 보급
·민간임대주택 중 공동체주택 건설, 보급



42 43

<그림20> 서울시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 모델

02  사회적경제 핵심주체 인재 육성

 인재육성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형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인재 

양성은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형 인재는 비즈니스적 관점 외에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적 조

직 운영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재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육성 로

드맵을 수립하였다. 인재육성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경제 직군을 5개 역량모델(사회적기업

가,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행정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 구분하고 역량모델별 액션러닝

(action learning)24)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본 역

량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교육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

에도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7억 4천여만 원의 교육훈련 예산을 투입

하여, 총 86개 교육과정, 4,452명이 교육 참여하였으며, 5개 역량모델별 교육과정으로는 총 

42개 교육과정, 2,237명이 교육을 참여하였다.

<그림19> 서울시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우수 사업 모델

 돌봄 분야

아동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및 사고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공공의 관리책임과 부모참여 경영이 가능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 돌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확충 계획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중 10%에 해당

하는 100곳을 사회적경제와 협력하여 설립,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발표하였

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에 아이돌봄 분과를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돌봄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적경제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공공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살림 서울과 

행복중심동북생협은 강동구와 노원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각각 수탁 받아 운영 중

이며,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등에서는 신협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시민과 공공이 협

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인 ‘서울형 카라박 프로젝트’23)로 돌

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협동조합

공동체 이익회사(CIC)
(공동체 활성화&임대관리 조직)

(공동체 활성화 기금 지원)

정부, 지자체

금융

공유
생협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카라박 프로젝트: 이탈리아 볼로냐 시정부와 지역의 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가 민관 연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노동
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영국의 레번스(Revans) 교수가 개발한 팀 학습 훈련법. 과제 해결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이 실제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지역 신협의 자산 출연을 통한 사회적경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서울시
및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동종·이업종간

협력사업 모색

ㆍ정책 환경조성

ㆍ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연계

ㆍ자산(부동산) 기여

ㆍ운영지원 및 협력

ㆍ지역참여 여건 마련

ㆍ기부채납 관리

ㆍ안정적 운영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국공립 어린이집

ㆍ북서울신협 사업추진계획 조합원 총회 의결 완료 및 도봉구청 사업추진 협의 진행 중
ㆍ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지 물색 단계
ㆍ공익적 보육시설 운영모델 설립 준비 중

북서울
신협 도봉구청

관련 용품 등

교
육

위
생
, 청

소

먹거
리 안

전

사회적경제
value chain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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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안내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 주체를 발굴·육성하고자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사

업을 진행해왔다. 2012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4회 대회까지 4년간 온라인 플랫폼

(www.wikiseoul.com)을 기반으로 1,845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166개의 실행팀

을 선정·지원하였다. 실행팀을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까지 혁신주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대상 행사 및 캠페인, 주요 언론 및 SNS 노출 등의 다양

한 방식으로 공개하여 시민과의 사회적경제의 접점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연대

회 등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정책 등과 연계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는 10개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글로벌 사회혁신재단 (사)아쇼카 한국과 함께 성과공유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10>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정책화 및 창업률

구분
2012년
(사업비)

2013년  
(사업비 4.8억)

2014년  
(사업비 1.9억)

2015년  
(사업비 2.2억)

합계  
(사업비 8.9억)

실행팀 42팀 47팀 30팀 47팀 166팀

정책 연계 11건 8건 1건 10건 30건

창업 17팀 7팀 9팀 15팀 48팀

<그림21> 5개 역량모델별 교육과정 및 수료현황(2013~2015)

2016년 8월 초 실시한 수료생 추적조사 결과, 수료생의 88%가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계

속 종사 중이며,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수료생 중 31%가 교육 이후 취업·창

업 형태로 신규 진입하였다. 또한 수료 이후 “향후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을 희망하게 되었

다”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온라인 플랫폼(academy.sehub.net)을 구축하여 서울 시

내에서 개최되는 교육 정보 964건, 강사 정보 21건, 교육 자료 379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교육과정을 주

체별, 분야별, 단계별로 범주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정, 강사, 수료생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

교육 공급 역량 강화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공유

- 교육 과정 중복 및 누락 해소

- 교육 검색 - 수강신청/관리 시스템 운영

- 교육 과정 개설 경향 등 지속적 분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강사, 인재, 구인/구직 정보 공유

- 다양한 커리큘럼의 강사풀 구축

- 프로보노, 영리분야 이직 희망자, 사회 초년생 등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 희망자 풀 구축

- 사회적경제 분야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 반영 커리큘럼 개발 지원

- 교육과정 공모 및 시범 교육 진행

사회적경제 

인재풀구축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정보 공유 및 교류 촉진

- 교육 주체 간 소통과 네트워킹 강화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 목표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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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혁신활동가와 청년창업팀 육성

지식 산업 위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경기침체 악화에 따라 20대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환경에서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고용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청

년 일자리 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의 직군을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하여 사회적경제의 예비 주체를 육성하게 되었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뉴딜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분야 참

여사업장과 참여자를 선발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공동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을 통해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해 514개의 청년창업팀을 육성

하였다. 

<그림22> 다양한 주체 발굴 및 양성 과정

<그림23>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 지원

크리에이트립은 2015년 위키서울 실행팀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만, 이들이 방문하는 장소는 주로 프랜차이즈 상점이 많은 대형 쇼핑가나 널리 이름이 알려진 명소

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광코스가 천편일

률적이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 의사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크리에이트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여행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로컬 여행코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

폼을 만들었다. 위키서울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한 크리에이트립은 2015년 12월 제10회 아시아 소

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16년 2월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로부터 투자를 유

치, 2016년 4월 1일에는 대만의 저비용 항공사 ‘브이에어’와 부산여행 마케팅 제휴를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로컬의 삶을 여행하다, 

크리에이트립

창업자

사업수행

창업지원

발굴·
재교육

예비 창업자

기업가

청년

주민

청소년

학부모

장년 

종사자

홍보효과
·소비자 확대
·지역공감대 확산

인재육성 로드맵 기반
5개 역량모델 교육과정 운영

총 86개 과정, 4,452명 교육(2013~2015)

(5개 역량모델 : 42개 과정, 2,237명)

61%
실무자

15%
전문가

9%
행정가

12%
기업가

2%
활동가

사회적경제 교육 수료생 추적 결과(2016.8)

사회적경제 근속률

아이디어 등록

88%

신규 취·창업

30.8%
향후 진입희망 50%

사회적경제 다양한 분야 
주체성장 지원

5개
역량모델
교육수료
현황

서울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위키서울) 운영(2012~2015년)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지원

1,800개

아이디어 실행

160팀

창업·창업준비

30%

514개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팀 육성(2012~2015년)
249명 청년혁신활동가의 주체적 일 경험을 통한 사회적경제 예비 주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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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매출액이 다소 하

락한 것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5> 서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시민 참여도

<표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장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공급액(백만원) 266,960 270,629 329,470 350,862 347,072 7%

출자금(백만원) 20,246 23,716 27,231 31,171 35,388 15%

조합원(명) 282,353 303,647 342,660 379,066 451,395 12.75%

직원(명)   1,218 1,277 1,405 1,556 2,027 14.0%

단위생협(개) 27 28 30 32 34 5.9%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약 8,900여 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원봉사

자 비중이 타 조직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고용인원 대비 지역주민의 근로자 비중은 

자활기업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기업이 23.1%로 전체 지역주민 근로자 비중 

31.8%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연간 약 170억여 원이 사회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투자25)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협동기반조성

 시민참여 확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민 참여도를 2015년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비자생협 등

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2015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출자자는 

80만2천8백 명, 총 출자금은 325억여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24>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민 참여도(2015년 기준)

*기재부, 고용노동부, 소비자생협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각 주체별 출자자, 출자금, 자원봉사자를 살펴보면 출자자

와 출자금에 있어 소비생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이후 연평균 6%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 말 조합원 가입 세대가 약 41만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전체 363만 가구의 약 11%를 차지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

고 친환경적인 식품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11>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015년 말 기준)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생협 전체

출자자(명) 9,590 368,410 3,010 1,460 420,325 802,800

출자금(천원) 76,891,000 51,723,580 1,213,460 35,067,236 164,895,276

자원봉사자 4,150 3,660 520 20 530 8,900

매출액 706,015 367,440 12,011 24,270 346,598 347,707,608

자료: 서울시(2016), 사회적기업진흥원(2015) 등을 바탕으로 추산 및 집계. 소비생협의 경우 각 생협 자료 참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취약계층 및 지역민의 고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재투자 등을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로 보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노동
연구원, 2016), 서울사회적경제실태조사(2016)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재구성함

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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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GSEF의 실행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 2차 총회 성과를 집약한 ‘2016 몬트리올 선언문’은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와 사회도시 발전과정과 운영 등에 두

루 참여하는 경제개발 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였으며, 지역과 성향을 뛰어넘은 

경제적 연대를 이루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GSEF 의장도시 서울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림27>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02. 시장조성 

비영리 단체나 공익 활동 조직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판로

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보호

된 시장으로서의 공공구매 시장 역시 매출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내 협동을 기

반으로 하는 상호거래 시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이루기 위한 시장조성을 위해 공공시장, 민간시장, 상호거

래 등의 세 영역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제연대 강화

2013년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진 주요 도시정

부와 현장네트워크 조직 간의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3년 11월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을 열고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국제 연대의 필요

성과 각 도시 간의 성과 공유 등의 구체적 협력을 약속한  ‘서울선언문’을 결의하였다.  

서울선언문에 근거하여 2014년에 창립총회(GSEF 2014)를 열고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부

문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을 발족하였다.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아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23개 지방도시 및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회원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기관 간 교류 및 교육, 정

책 모범사례 확산, 연구, 사회적경제의 의제화를 위한 옹호활동 등이 있다.

2013 GSEF 이후 사회적경제의 국제교류와 연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

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ANYSE: Asia 

Network for Young Social Entrepreneurs)을 매년 개최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활

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2015년에는 칼폴라니연구소 아

시아 지부를 유치,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사상들을 연구하는 장

을 마련하였다. 

<그림26> 국제 연대 강화 노력

지난 9월에는 GSEF 제2차 총회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을 주제로 62개국 330개 도시에서 50여명의 시장단

을 포함한 1,800여 명이 참가했다. 

GSEF 의장도시 리더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를 강조했으며,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의 참

여를 통해 협동, 연대, 평등의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이며 행진임을 강조했다. GSEF 설립을 

주도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의장도시를 연임하게 되었으며 스페인 빌바오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드니 코데르 몬트리올 시장, 마리아 우바레체

나 몬드라곤 시장과 국제지식 전수센터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제지식전수센

터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모범 사례와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지방정부-시민사회 간의 

2013 2014 2015 2016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 서울선언 발표

GSEF 창립 총회
- GSEF 헌장 채택

아시아 청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GSEF 사무국 
설치운영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

GSEF운영위원회
- 22개 기관, ILO참가

GSEF몬트리올 
총회

국제 연대 강화

글로벌 연대 강화 - 국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 발족(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4년 상반기 회원국 간 회의 통해, 
   2014년 총회 사무 위임 결의, 
   2015년 공동사업 계획 논의 
·2014년 하반기, 2016년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공동사업 추진 논의 예정 
·이후 2016년도 총회 준비 주력· 
   GSEF 발전방안 수립 및 회원 도시에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활성화 촉진 

GSEF 창립총회 - 조직구조 정착 우수 SE 모델 아시아 확산

대륙별 순회 컨퍼런스 및 정책대화 GSEF 회원국 일상 소통 강화 SE 국제기구 연구사업 지원

· 북미, 유럽 등 사회적경제 순회 컨퍼런스 개최 →
 GSEF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도시 확대
· 국제사회적경제맵핑 및 도시정책조사연구 추진,
 행사 통해 전파
· 연간 운영위원회, 아시아, 유럽간 정책대화, 
 격년 포럼 개최를 통하여 교류 및 국제 의제 설정

· 아시아지역 GSEF회원 도시 중 4~5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등의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확산

· 사회적경제 통한 지역발전 전략에 동의하는 

 GSEF 회원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확산을 

 위한 소셜프렌차이징 지원

· GSEF 회원 도시간 사회적경제 정책정·지식·

 경험 공유·회원 확대

· GSEF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매월 뉴스레터 제작·배포

· 다국어 인쇄물 제작 배포 및 언론 홍보 등

· GSEF 회원도시 공동 실천 의제 개발 및 실천 전략 연구

· 서울 SE 발전 모델 국제적 확산 위한 조사 연구

· SE 업종, 부문별 상호 촉진을 돕는 국제협의체 발전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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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서울시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 참여도 변화

자료: 서울시 공공구매 보고서와 경영공시 자료를 통합 분석(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서비스(용역) 분야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 있어서 참

여하는 기업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 정도가 영세하여 지속성의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또한, 전체 940개 기업 중 상위 50개사가 전체 공공구매 비중의 60%를 맡고 있으

며, 상위 112개가 80%를 담당하고 있어 기업 간 편차가 심한 형편이다.  

전체 품목에서 전통적인 배려 구매 품목인 인쇄·출판, 시설관리, 의류, 쓰레기봉투, 건물청

소 등의 비중은 2014년 40% 수준에서 2015년 33%로 7% 가량 축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문

화, 예술, 교육, 행사 등의 기타서비스 분야27) 비중이 높아졌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은 2014년 343개에서 2015년 553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355개가 신

규기업으로 전체의 64%에 이른다. 2년 연속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98개이며 145개 기업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신규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공공조달 시장

이 신규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과 판로개척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림28>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전략

01  공공시장 확대 

서울시는 7조원 대에 달하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왔으며 구청과 교육청, 사회적경제 협의체 등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책임조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였다(2015년 11월). 

또한, 사회책임조달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조례를 마련하여 2013년에는 ‘계약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여 신설하고, 2014년에

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

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의 마련으로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었다26). 조달 품목 역

시 장애인 배려 물품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용역) 비중이 2014년 35%에서 2015년 44%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단, 2016,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20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기타서비스 영역은 문화, 예술, 교육, 행사서비스 등이 혼재되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음.

공공구매

공공기관

일반시장 SE 기업

상호거래

장터추진
상설매장

지원체계강화시장환경조성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상품 및
 인식 제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책임조달 거버넌스 구축
·공공구매 지원 컨설팅

·상품 컨설팅
·수요공급 정보 고도화
·우수 사례 발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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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2014~2015년 사회적경제 상설장터 성과  

<표13> 2014~2015년 도시형 기획장터 성과

구   분 개최수(일수) 참여 기업수 매출액(A) 운영경비(B)
경비대비 

매출율(A/B)

계 42회(64일) 1,250개 600,677 148,070 406%

광화문광장 17회(17일)   389개 109,635 58,900 187%

청계광장   4회(13일)   293개 182,099 28,840 631%

덕수궁길   5회(13일)   226개 218,785 비예산 -

서울대공원   5회(10일)   112개  68,482 27,000 254%

어린이대공원 4회(4일)    46개    8,460 12,120 70%

혁신파크 7회(7일)   184개  13,216 21,210 62%

*단위(천원)

<그림30> 서울시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률 및 공공조달 비중도 변화

자율 경영공시에 참여한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20개소의 지난 3년 매출 성장률 및 공공매출 

비중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28), 2015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

는 가운데 공공조달 매출은 5% 감소하고 일반 시장 매출이 7% 높아졌다. 서울시의 공공시장 

구매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공공시장의 구매 증대가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로 이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공공

조달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이 자립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공시장이 사회적기업의 테스트마켓으로서 시장개척에 긍정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02  민간시장 확대

 사회적경제 장터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 및 활동을 알리고 사회적가치에 대

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사회적경제장터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초창기 및 진입기

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대안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실질

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대규모 상설 장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동형 장터, 팝업스토어 등을 2015년 4월부터 11일까

지 15회 운영하여 121~142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자치구 단위로도 사회적경제 장터를 기획

하여 학교 및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를 이끌어내고, 사회적경제 주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8%

18%

18%

13%

25%

+7%pt

-5%pt

서울시 공공구매 의존도

기업 평균 매출성장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단, 2016,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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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 계획

 

03. 사업서비스 지원 

01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개발 개시

서울시는 창업기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사업들을 2012년부터는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해 왔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단기간 운영하며 구체적인 창

업 준비로 나아가는 시민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동종업종 선배기업가를 통한 피어컨설팅, 

검증된 사업모델의 확산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형 사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해

서 개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는 국내외 39개국 

44개 도시, 연 평균 1,197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도 제도 개

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희망상단 MD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구조의 이해를 돕는 컨설팅과 홈쇼핑, 마트, 소

셜커머스, 국내외 온라인 마켓, 백화점 등의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는 희망상단 MD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 19개와 유통바이어 및 전문가 18명이 참가하여 상담과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유통 시장 

및 상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03  협동경제 시스템 구축 : 상호거래 

협동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사회적경제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상호거래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룹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비자가 되어준다면 소셜미션 

달성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4대 생협 

등을 중심으로 공동사업  및 협력 기반 조성과 협력적 유통 판매 사업을 추진했다. 상호거래 

‘소셜마켓’을 8개월간 34회 운영하여 생협, 아름다운가게에 입점된 사회적경제 제품을 타 생

협 조직으로 확대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호거래 DB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상호협

력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도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부문협의체 회원 조직화

율도 점차 확대되어 2013년 5.4%에 그쳤던 참여율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약 10배 증가하여 

사회적기업 29%, 협동조합 14%, 마을기업 30%, 자활기업 29%가 참여하고 있다. 회비를 통

한 운영 자립률도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34%, 협동조합 74%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업연합 방식인 업종협의체의 경우 업사이클 디자인, 공정무역, 공정여행, 노동자협동

조합, 윤리적패션, 사회주택 등 10개의 업종협의체가 형성되어 사업적 연대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협동화의 기조를 확대하여 업종 기반의 협업사업 지원 비중을 더욱 넓힐 계획

이며, 기업들 간의 부족한 자산과 정보, 소비자망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나

가려 한다. 

생협, 신협,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혁신형 벤처

제휴 협력
(공동 추진)

공동
회원
운영

농어촌회사

대기업CSR

회원기반서비스기업

공유경제기업

비영리 회원 단체

수요자
(개인)

·의료

·돌봄

·상조

·집수리

·식당

·카페

·공정여행

·공연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사회 변화 참여

수요자
(기업)

Co-Work
제휴마케팅

Co-Work
회원 대상혜택 제공

기업 간 협동

임직원
복지몰

가치소비자
종합쇼핑몰

서비스

$
외식/여가

$
식품

$
·생협

·공정무역

·도시락

·농식품

$

일자리
나눔

생산 역량 공유

상호 거래 및 아웃소싱

$

공동체
회복 $

건강한
노동환경 $

협동자본
축적

풀뿌리
창조경제기업
공유플랫폼

고객 데이터 공유 서비스

공동 구매 및 판매
제휴 협력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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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2012년부터 매년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회계대행 서비스 

지원·법률지원·IT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전략·고객 창출 등의 경영전략분

야의 컨설팅을 필요로 했고, 전문컨설턴트와 전문분야 관련 주체들이 함께 이를 지원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총 348개이며, 이 중 ‘컨설팅 성과 분

석 및 분석연구’ 설문에 응답한 수진기업 81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이후 2년간의 경영실적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출 29%, 고용창출 49%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14> 경영 컨설팅 수진기업 성장도 분석

구 분 2014년 2015년 성장률

평균 유급 근로자(명) 10.6 15.7 48%

평균 연매출(백만원) 271 350 29%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분야의 기초교육과 함께 프로보노 전문

가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생 기업들이 반복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계 및 법률 분야를 지원하여 창업기의 불필요한 혼란에서 빠르게 벗

어날 수 있도록 회계지원단과 법 센터 등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창업심화과정외
20여종 경영 교육

전문컨설턴트
육성과정

중간지원 전문가
육성 과정

경영지원

약정체결 시 
교육/컨설팅

경영지원
요청

전략분야
사례발굴

경영지원
과제도출

지원사업
심사지원

자금투자
심사지원

비즈니스 
교육

전문가 
육성

지원인력 육성

매출조건부
융자연계

지역의제 기반
자본수요 정보 협업화

사업자금

컨설턴트 운영,
학습

기초 및 전문
컨설팅
(경영전략,
IT회계세무 등)

공공구매 TF
공동영업단

대안장터
상호거래 TF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운영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자본조달 지원

신규 사업 개발  

학습동아리

위키서울

소셜벤처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상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규모화 지원

업종/지역
컨소시엄 촉진

우수기업 /
혁신형기업 선정

소셜프랜차이징 
업종개발. 지원

해외진출지원

제도개선
연구 지원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연계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협동화 지원

시장조성 지원 협동화 촉진

인재양성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신생 소규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무회계 관리를 지원하는 ‘재무관리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2015년부터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회계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 100개소를 대상으로 8명의 회계사무

지원단 여성들이 회계법인 총괄 하에 기장 대리 및 부가세·원천세 정리 등의 회계 정리 및 세

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회계관리자를 확충하고 재무관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매출 성장에 따른 유료 실비 서비스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권역별 회계사무지원시스템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재무관리협동조합육성 : 

회계지원단 운영

• 신생기업 회계 전담인력 부재

• 성장기 기업 한해 내부 고용

• 경영공시 사회적경제 정체

• 월 기장료 지급부담 호소

• 내부 재무관리 역량 미구축 문제지속

•청년혁식활동가 육성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사회적경제 회계지원단)

•법률/세무/회계 법인 공동사업

•사회적회계관리자 공유 공간 인프라 조성

•사회적회계관리사 협동조합 설립모색•

기존방식

공동관리방식

SE 신생기업

자치구 지원조직

인력 개발

회계 SW

회계 법인

사회적경제기업 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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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현황

구 분 규 모 운 영 주 체 운 영 구 조

은평 1,100㎡ (지상3층) 은평센터 위탁 센터 운영위원회

성북 2,096.8㎡ (지하1층/지상6층) 성북센터 위탁 센터-구청 협의

영등포 734㎡ (지상2~4층) 구청 직영 사회적경제 육성위-실행위

관악 355.96㎡ (지상4~5층) 기업 대부 계약 구청 결정

노원 971㎡ (지상1˜2층) 노원센터 위탁 구청 결정 

동작 651.88㎡(지상2층) 구청 직영 센터 운영위원회

<그림34> 서울시 클러스터 공간 조성 현황

 공공구매영업단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영업단과 공공구매지원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구매담당자들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 부재를 해소

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품목별로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매칭을 지원하였으며, 상시대응이 가능한 현장 코칭 기능의 비즈니스 콜센터를 통해 

공공시장 신규 진출 기업들이 실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재설계, 구매기업 매칭 활동 등을 수행하여 2016년 6월까지 공공구

매 신규 계약 8건을 성사시켰으며, 총 34.5억의 공공구매 시장 매칭 성과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공공구매 정보포털 세나비(SENAVI; Social Economy Navigation, 

http://senavi.org)를 오픈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와 매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 

0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서울시는 지역거점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고, 기업 간의 협동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 유휴공간이 된 소방서 터를 개조하여 만든 ‘은평상

상허브’를 시작으로 2016년 4월에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지금까지 6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양천, 서대문, 용산, 성동, 도봉 등의 자치구도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각 자치구 센터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이 보다 쉽게 사회적경제 제품과 기업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기도 한다. 성북 도시재생 지역관리회사와 은평 자유학기제 대응 학습과정 개발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지역사회 생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의 기반이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공동

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소규모 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사단법인피피엘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함께일하는재단

무중력지대

금천사회적
경제 키움터

관악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

SE임파워사회적
협동조합

송파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아스피린센터

사회연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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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사업

서울시는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시민홍보 및 공공조달 구매지원 등 지

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초까지 18개의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 선정기업의 2013년과 2014년도 총매출 성장률이 각각 57.2%, 1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매출증가율 3.6%29)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으며, 이들 서울시 

우수기업의 실적은 전국 사회적기업들의 실적 평가와 비교하면 상위 7%에 해당한다.

<표16>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 성장도

구 분 2014년 2015년 성장률

매출 총액 

(백만원)

2013년 선정 12개소 34,996 55,029 57.2%

2014년 선정 6개소 5,052 5,964 18.1%

03  사회적경제 협업화단지 조성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역량들의 일상적 협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공간과 예산, 사업을 

만들어 조성하는 공유공간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업과 교

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개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11개 자치구에 연면적 6,000㎡ 규모의 협동단지를 조성하여 73개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

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거점이 조성되고, 창신·숭인, 장위동, 성수, 마포석유비축기지, 세

운상가 등 도시재생 지역 내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주민들이 협업할 수 있는 생활기술작

업장을 조성하였다. 

<그림35>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단지 조성

공공용지 유휴부지 활용형 민간협의체 위탁운영

·은평구 2014.3 오픈 ·성북구 2014.11 오픈

·영등포구 2015년 오픈 ·노원구 2015년 오픈

·동작구 2015년 오픈 ·양천구 2014년 선정, 건축 중

·성동구 등 11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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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통계청, 2015, 2014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워시마스터는 2015년, 서울 시내 

6개 자활기업이 모여 설립한 사업

자 협동조합이다. 3~4명씩 일하

는 소규모 사업체들의 연합으로, 

2011년부터 서울시 공유기업인 쏘

카의 세차 및 차량 관리를 맡아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유지하고 있

다. 현재 조합기업별로 약 150대의 물량을 맡아 처리 중이며, 하루 평균 40여대의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사업자협동조합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

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워시마스터 협동조합의 정지선 대표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

한 세차교육 교재를 만들어 16개 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에 세차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일자리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업 간 연대로 만드는 소중한 일자리, 

워시마스터 서울세차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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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퀘백의 RISQ 

캐나다 퀘백의 퀘백사회적경제투자네트워크(RISQ)는 20년 간 400여 개 작은 사회적기업에 투

자했는데, 일반적인 스타트업기업들의 생존율은 20%인 반면, 이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평균 생존률은 90%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금의 특징은 투자 자본의 ‘수익률 극대

화’라는 목표보다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혼합된 가치창출에 집

중하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점과 무담보 장기대출의 ‘인내자본’이라는 것이다. 이 기금은 상

환기간이 무려 15년인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경

우 어려움이 있어도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자조기금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 포럼, 행사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장터 수익

금 또는 협의회 회비 등을 초기 자본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의 노력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금 조성을 통한 경제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일

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6억7천만 원(2015년 11월 기준)을 조성하여 회

원사에게 대출하였고, 이와 별개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긴급자금 대출사업에 1억 원의 기금

을 조성했다. 또한 78개 기업이 가입한 사회혁신기금이 약 2억5천만 원 조성되어 8개 기관

에 대출을 진행했다.  

04. 자본 및 자산 연계 

01  사회적경제 금융 자본 연계

 사회투자기금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창업기 

사회적경제 기관은 물론 업력이 상당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도 은행의 문턱은 높은 형편이

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사회투자기

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사업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지원받은 31개 기업의 성

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원 전 대비 총매출이 129%, 일자리 창출이 157%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사회투자기금 지원 전후의 성장 비교

구 분 지원  전 지원 후 비고

매출(억원) 1,800 2,315 129% (515억 원) 증가

고용(명) 737 1,158 157% (421명) 증가

또한, 사회적경제가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금융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타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 3.25%보다 낮은 평균 1.2%

의 가장 낮은 이자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해 왔다.  

<표18> 사회투자기금과 기타 정책 금융 지원 비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사회투자기금 330억 원 109억 원 75억 원 146억 원

사회적경제 활용 정책금융* 163.9억 원 51.8억 원 61.3억 원 50.8억 원

*시행 기관 : 서울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자료: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사회투자기금 주요성과 보고서(2016.7)

대출 업무 외에 기부금 모금, 매칭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투자 재원을 171억 원으로 확대

하고 민간 사회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금융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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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형성 

 민-민 거버넌스 활성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방향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서 ‘역량강화’

는 협동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역량 강화, 지속가능

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물적 토대 축적을 포함한다.

지금의 단계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험해

보면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자치구의 민간 역량을 축적하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조노력이 괄목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금

천, 광진, 영등포에서는 공공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간 시장을 열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 구축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은평사

회적경제협의회, 성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회

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6.5스토어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도봉사회적경제협력추

진단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창동역 아래 판매장인 ‘SE마켓’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을 만드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 강동의 

<그림36> 서울시 사회적경제 금융 현황

02  사회적 자본 구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소통과 신

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고 반복되는 협력의 결과로 서서히 축적되

는 가치로서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자치구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설치를 위해 공간 설립 비용을 지원하

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1개 자치구가 선정

되어 사회적경제 협력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와 서울

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 액수가 25개구 

전체 기준으로 2014년 239억 원에서 2015년 338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7개 자치구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

지 총 25건의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초단위는 자치구 범위임을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생

태계 조성에 있어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변화되는 사회적경제 환경 속에서 자치구 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민관 거버넌스

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요소 구축에 있어 광역-기초 단위 협력

을 촉진하여 상호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주체의 협력과 자조 역량을 강화하

고 있다.  

창업단계 성장단계 안정단계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
레비스파트너스·D3·SOPOONG

SK행복나눔재단·HGI

모태펀드
물리지앤베스트먼트·포스코기술투자·미래에셋벤처투자

중소기업정책자금

민간공제기금_사회혁신기금·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미소금융중앙재단

마을기업공간지원사업 보증_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지원사업

소셜벤처경연대회

지원전

매출액(억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H온드림오디션·뷰티풀펠로우

서울시 사회적경제 금융 현황

자조기금 조성
·사회혁신기금 : 2.5억원, 78개 기업 참여
·SE연대공제기금 : 11억, 서울소재 41개 
   기업 참여

사회투자기금 지원기업 성장추이
기금 지원액 184억(13-14년)

515억원(129%)
증가

421개(157%)
증가

투자

융자

보조금

서울시 사회적경제 금융 현황

3000

2000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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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0

지원후 지원전 지원후

1800

737

11582315

일자리(개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공동 사업 활성화

4대생협 등 매장 활용 공동 

마켓 운영(60개 기업 참여)

협동화 사업을 통한 

협력 사업 확대(155개사 참여)

선발 기업의 자원 활용한 

후발 기업 지원(14개사 참여)

서울시 협동경제 기반 조성 전략

협력 네트워크 조직

부문협의체 회원 조직화율 점증

(사회적기업 29%, 협동조합 14%, 

 마을기업 30%, 자활기업 29%)

업종/의제 별 협의체의 성장

(업사이클 디자인, 공정무역, 공정여행, 

 노동자협동조합, 시민시장, 사회주택 등)

자조기금 조성

사회혁신기금: 

2.5억 원, 78개 기업 참여

SE연대공제기금: 

11억 원, 서울소재 41개 기업 참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557억원 중 

31억 원 민간 조성

공동 인프라 구축

11개 자치구 협동단지 조성

도시재생 지역 등 

거점공간 운영(5개 지역)

사회적경제 마켓 협력 운영 

부문조직 업종조직 호혜시장 공동사업 호혜시장 협동단지

391

123

86

142
119

67

사업서비스 인재양성 사회적금융 협동사업

928개기업
협동경제 대열 합류!

민민거버넌스 활성화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2011.11 2012.1 2012.7 2013.2 2013.5 2016

서울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 발족

서울 사회적기업 정책 사회적기업·마을
연석회의

(사)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발족

서울 사회적경제
민간 TF

서울사회적기업
민관정책기획단

서울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

대외협력 활발
서울시의회, 국회포럼, 특별위원회
지방정부 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
법 대응, 지방선거 매니패스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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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장터사업의 수익금이 마중물이 되어 2015년 말 기준 1,05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 내 사

회적경제 기업 4곳에 대출을 진행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 이런 지속적 노력을 통해 앞으로의 물적 토대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38> 사회적경제 지역화 후 자치구 변화상

21개 지역
사회적경제협의회 결성

14개 자치구에서
51개 지역 의제 발굴
383개 기관 참여

11개 지역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추진

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
12개 자치구 참여

 12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등 

총 39건의 관련 조례 제·개정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규모 성장

‘14년 239억    ‘15년 338억

2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1개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18개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 . .
. . .

Ⅱ.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화 측면의 성과   

01.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촉진 및 문제해결역량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은 기존의 ‘공공/기업의 외부의존형 양적성장’에서 ‘시민

사회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지지망 공동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하였다. 국

내 사회적기업의 개별화된 지원과 사회 기여, 협동조합 간의 협동 부재, 부문을 뛰어넘

는 경제적 연대 경험과 신뢰 부족으로 사회적경제계의 ‘자조, 자립’을 위한 공동 안전

망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자치구 차원으로 확대되어 서울시는 사회

적경제의 지역화를 과제 및 목표로 삼고 지역의 기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공급, 생산)과 지역 내 소비실천 주체(수요, 소비)의 의

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

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시민사회, 지방

자체단체 등의 3자가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역 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주체와 자원을 연결해 온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체

감도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화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 민간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내 당사자협의체를 통한 부문 내-부문 간 협동기반 조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회원사들의 가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당사자 네트워크가 광역과 기

초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체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현재 운영주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은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

체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협동조합지

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담뿐만 아니라 전문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광역자활센터(한국자활기관협회 서울지부)는 교육생태계 구축으

로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자활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

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종합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현재 운영주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부문과 자치구

협의체, 민간 지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광역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지역의 문제를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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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민간이 협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 노력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내의 의지도 정책적으

로 제고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12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였고, 평

균 2.6억 원의 사회적경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 

338억 원을 달성하였다.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이 39건 

이루어졌고, 성동과 은평 자치구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표19>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구 분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사회적경제 관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등이 명시화됨

• 우선구매, 기금설치,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게 하여 지속적인 

공공구매 확대를 모색함

• 본 예산 확정 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계획 공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구매에 대

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함(공고 내용 : 품목 및 구매목표율,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계약의 특수조건 규정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 경영, 교육,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 기술

•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통해 공공구매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조례

•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규정’

•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 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

로 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 지속발전구역을 지정하여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

은 후 입점하도록 절차를 둠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의지나 재정 투입 가능성이 달라 

균형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특정 지역 이전이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는 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은 물론 광역 차원의 예산매칭제 등 사회적경제 지원

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39>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개요
 

02. 지역의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 및 특성화 사업 육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원체를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21개구에 당사자협의회가 설립되어 

협력 활동을 추진 중이며 총 51개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383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회적경

제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서 강점을 보이

고 있는 돌봄사업,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은 편이며, 서울시의 정책지

원과 맞물려 도시재생사업, 학교협동조합, 공정무역 등에 대한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유자산이나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내

부 리더십 구축과 자생력 확보에 있어 지역별 편차도 심한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생태계 조성에 합의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서서히 축적해 나가기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체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 구성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은 지

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모임을 갖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간사 역할을 함으로서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했다. 

2012~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이후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역량 강화

부문 활성화

비즈니스 활성화 자치구 특화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자산화 지원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지방 정부 협의회 운영:서울시 내 12개 자치구 참가 중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자치구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전략사업 발굴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통합지원체계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협동조합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인큐베이터사업

설립상담 모니터링

설립상담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판로개척
홍보사업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

민민네트워크,
민관협력 강화
생태계구축
시민공감대 형성
지역 전략사업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인센티브 정책 추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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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자치구별 지역생태계사업 현황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명
지역
의제 수

참여
기관 수

지역의제 명

관악
관악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5 18

의료복지, 햇빛발전, 아이돌봄, 청년주거, 

어르신돌봄

금천
금천구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3 37 건축, 봉제, 돌봄

성북
성북구사회적경제 

지원단
3 22 지역기금, 도시재생, 돌봄

은평
은평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4 22 마을관광, 상상학교, 자유학기제, 소셜하우징

강북
강북구사회적경제 

지원단
4 27 자원순환, 먹을거리, 주거복지, 교복생산

구로
구로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2 15 학교협동조합, 도시재생

노원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단
4 29 되살림, 청소년, 어르신돌봄, 먹을거리

성동
성동협동사회경제 

추진단
4 18 안심돌봄, 의료복지, 봉제패션, 시장활성화

강동
강동구사회적경제생태

계조성지역특화사업단
3 48 도시재생, 문화예술, 학교협동조합

마포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
4 52 문화예술, 마을카페, 돌봄, 클러스터

광진
광진구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단
4 44 돌봄, 교육, 마을화폐, 문화예술

동작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2 7 공동체금융, 청년

양천
양천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2 11 먹을거리, 영유아돌봄

영등포
영등포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7 33

노인돌봄, 문화예술, 장애인일자리, 영유아돌봄, 

방과후마을돌봄, 청소년, 도시농업

합 계 51 383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2012년 초 사회적기업협의체에서 제안했던 자치

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위한 장기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며, 서울시 민선6기에는 이

러한 인프라의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사회적

경제 특구’란 기존 산업 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나 추

진 역량이 우수한 기초 지자체를 우선투자지구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림40> 사회적경제 특구 현황도 

본사업 추진지역

준비사업 추진지역

지역재생

문화, 예술

청년의 살림을 살리는
‘동작 청년살림지구’ 구축

지역청년

학교 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마을, 학교

아이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아이돌봄

지역내 돌봄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 사업

생애주기 돌봄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가죽산업

지역 산업현장 기반
소셜패션생태계 구축

봉제산업

지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

사회적경제를 통해 강북구에
청년생태계 구축

지역청년

장위동 지역 지역관리
기업 설립

지역재생

홍대 인근 문화예술관광, 
체험서비스 개발

불광동 도시재생 
지역 관리 협동조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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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 

협력주체 형성 공유자산 구축

지역전략사업 추진

자치단체

SE
네트워크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

정책 지원

SE내부 협동

협력의 구심

사회적합의

SE참여

공유 인프라 조성

인재양성

시장 활성화

돌봄

봉제 재생

사례 1. 성동구 소셜 패션 특구 

봉제 공동작업 공간이 열악한 지역을 복합 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성동구는 산업현장

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켰다. ‘봉제’라는 전통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자 자치구

와 지역, 지역 내 대학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협력하고 있다. 

성동구는 소규모의 가족생계형, 가내수공형 공장이 대다수인 봉제 산업을 생산자 간의 협업 및 

연대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

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사회적경제 기업 약 40개, 수제화, 패션잡화, 봉제 산업 관련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하

며, 청년 사회혁신기업(소셜벤처) 약 50개가 밀집하여 협업모델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42> 성동 소셜패션 특구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As is

To be
소공인 협동화, 패션 인프라 구축

·공동브랜딩

·거리 패션쇼 개최

·마을공방 운영

·성동패션기술지원센터 설립

·청년,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 중장년층 교육 
   → 지역기관 참여 

·BOX 파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소공인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일감 연계, 상품 컨설팅

·공동판매장 운영

정부정책 실패

·수제화 활성화 사업 실패

·다양한 지역자원 투입 필요

영세화, 기술전수 단절

·재하청, 영세화, 

   10인 이하 업체 78곳 

패션 봉사자 급감

·주당근무 시간 52시간, 

   평균 연령 50세, 저임금 구조

인프라조성 기능인 양성
창업 인큐베이팅

소공인 협동화
생산인프라

구축

사회혁신
디자인
네트워킹 

서울시
광역센터

사업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교육생모집

성동여성
인력개발
센터

교육생모집

W재단

교육생모집

성동벤처

밸리

교육진행

한양

여대

교육진행/공간임대

SH

공사

공간임대

성동

구청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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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성북구 도시재생 모델 구축

재개발해제지역인 장위 13구역에는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여기에 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

시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여 슬럼화를 방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성북구는 성북

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

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돌봄과 같은 지역 내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기회를 만들고 주민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주거관리는 물론 주차

장 관리, 아동 및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

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지역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43> 성북구 도시재생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관리회사 설립

As is

To be

돌봄서비스

협동조합형

사회서비스 제공

주민 도시재생

민간

주민

공공

사례 3. 광진구 돌봄사업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조직들은 서비스 개선 및 부가 서비스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

하며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미흡한 편이다. 

광진구는 지역 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니즈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는 전략을 구상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조직의 협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산재

해 있는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사업연합을 구성하여 지역 내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은 물론 주민모금을 연계하고 참여를 유

도하는 전략도 구상 중이다. 특히 이 사업연합은 서비스의 통합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상호 공

유하는 혁신을 통해 서로 간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44> 광진구: 돌봄서비스 조직의 협동화를 통한 지역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발굴

As is

To be

계층별 수요 다각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재가 서비스 중심 

영리형 개인사업자 증가

·서비스 질 관리 우려 증가

복합서비스 수요 증가

·개별 기관들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 공동의 영업망 구축 부재

복합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추진

소비자풀 공유

이업종 간 공동영업단 구성 혁신모델 발굴

·복합서비스 상품 개발
·2016년 8월, 돌봄, 청소, 영양식,
   빨래방, 정서치유 시범사업 시작

·지역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바우처 확대

·생애주기 돌봄 사회적기업 도우누리  
   고객 193명(광진구 전체 서비스 
   시장의 13%)및 영업단 내 기관 고객
    550명/월에 공동영업 추진
·광진협동경제네트워크 조합원과 
   직원 1,400명 대상 영업

돌봄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

생애주기 돌봄

주택청소

위생관리

빨래방 영양식

 정서 

돌봄

·사업전략 수립 지원
·모금회 자원 연계

광역지원단

자원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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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 업 명 2016년 주요사업

금천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학교 단체복, 생활복 관련 수요조사

•학교 내 먹거리, 교육 분야 만족도 조사

•공동브랜딩 확대 전략수립 및 추진

동작구
청년의 살림을 살리는

‘동작 청년살림지구’ 만들기

•지역자원조사 및 시범사업

•로드맵 및 세부사업모델 수립

•청년만남프로젝트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 지역관리협동조합 설치
•지역관리기업 모델 수립

•주택관리(잔손보기) 시범사업 추진 및 실시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청년자율아카데미 설립 준비

•본 사업 계획 수립

강동구
청년 중심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사업

•지역 가죽패션 산업관련 실태조사

•청년 팩토리 시범 운영

<표22>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 업 명 2016년 주요사업

성동구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3D장비, ERP프로그램 구축

•인터넷 플랫폼 개발

•소셜패션산학디자인센터 운영

•토털패션 공동판매장 운영

광진구 노인돌봄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클러스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돌봄 서비스 복합공간 개설

•사회서비스 바우처 개발

성북구
 마을 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주택 개보수 상담

•집수리 교실 및 사업

•초등 틈새돌봄

노원구
 되살림 사업연합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되살림 매장 개소, 홍보물 제작

•공동물류 선별장 공사, 트럭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마포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홍대 문화예술 탐방

•피어컨설팅

•지역 거버넌스 구축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서로돌봄센터 운영

•보육모임 발굴육성(워크숍 등)

 학교협동조합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2014년 말, 20대 공동 협력과제로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선

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로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

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

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교육, 

경제 공동체이다.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학교매점 운영, 교복과 문구류 등의 학교생활물

품 공동구매, 방과후 교실 및 돌봄서비스와 같은 학교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공익적 사업을 

운영한다. 2015년 3개이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 10월 현재 14개에 이른다. 

<그림45> 학교협동조합 운영 시스템

교사학부모지역주민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교육자치 실현, 지역사회 및
학교의 선순환체계 마련,
독점적 이윤 추구 배제

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
실천경제활동에 직접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교육

친환경 식품 구매 및
학생 복지 제고 등
지역소비공동체

학생

학교협동조합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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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현황(2016년 10월) 

연번　　 기 관 지역 유형
조합원수 (명)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1 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구로구 매점 16 87 6 21

2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금천구 매점 22 23 80 26

3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강북구 매점 29 48 130 6

4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구 매점 17 30 90 15

5 선사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강동구 매점 31 55 123 9

6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 매점 8 39 40 2

7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방과후 21 19 - 11

8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대문구 매점 13 20 27 3

9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양화초) 양천구 돌봄 6 7 - 10

10 계성고등학교샛별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매점 33 25 - -

11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매점/방과후 5 35 54 1

12 신천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송파구 방과후 2 30 9

13 금북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 방과후

14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한울중) 금천구 매점 2 9 2 2

<그림46>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추진 현황(2016년 10월)

 햇빛발전소

서울시는 2013년 4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용량 50kW이하 발전사업자(학

교 시설의 경우 100kW)를 대상으로 kWh당 100원의 보조금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햇빛도시 조성 사업”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핵심 

사업이자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햇빛발전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옥상과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암사 아리

수 정수센터, 강서 농산물 시장 등 26개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총 22.0 MW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으며,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햇빛발전소 258개소를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보는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6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협동조합설립학교

학교협동조합추진학교

삼각산고등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금북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삼성고등학교

국사봉중학교

한울중학교

독산중학교

영림중학교

양화초등학교

가재울고등하교

성수공고
장안초

성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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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 발전소 발전량 (2016.5.31)

조직명 발전소 용량(kW) 기준일수
총 예상 

발전량(kWh)

강남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초구 품질시험소 바우뫼햇빛발전소 36 609  70,157 

탄천물재생센터 40 190  24,320 

금천햇빛발전

협동조합
독산고등학교 8월 준공 예정

노원 햇빛과바람 

발전협동조합
노원구청주차장 30 962  92,352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삼각산고등학교 20 1,081  69,184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50 773  123,680 

동부여성발전센터 30 136  13,056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상원초등학교 37.2 780  92,851 

인헌고등학교 8월 준공 예정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은평공영차고지 1호기 50 794  127,040 

은평공영차고지 2호기 50 703  112,480 

난지물재생센터 100 171  54,720 

둥근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울 가락교당 11.25 714  25,704 

서울 송천교당 12.24 522  20,446 

서울 홍제교당 13 485  20,176 

합계 479.69  846,166 

*기준일수: 준공일부터 2016.5.31.일 측정일까지 일수
*예상발전량 측정: 일일 발전시간을 3.2 시간으로 잡고 기준일수와 용량을 곱한 수치
*출처: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공정무역도시, 서울

‛공정무역’이란,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의 지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

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 및 빈곤 퇴치를 위

한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 시내 18개 구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2

회의 공정무역 교육을 진행하여 6,373명이 참가하였고, 69회의 공정무역 캠페인을 실시하

여 120,346명이 참여하였다. 서울시민청 지하 1층에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설립, 운영

하여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누적 판매액이 약 17억에 이르며, 약 50만개의 제품을 판매하

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2002년 아름다운커피를 시작으로 공정무역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

며, 2015년 12월 기준 113명이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820개의 판

매처에 공정무역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직형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이 6개, 협동조합자회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이 3개로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를 갖

추고 있다. 

<표25> 공정무역단체 및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단체명 시작연도(년) 조직형태 판매처(개) 주요 품목

아름다운커피 2002 재단법인(사회적기업) 269 커피, 초콜릿

두레APNet 2004 주식회사(협동조합자회사) 110 설탕, 커피

카페티모르 2005 주식회사(사회적기업) 96 커피

아이쿱생협 20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8 설탕, 바나나

페어트레이드코리아 2007 주식회사(사회적기업) 11 의류, 수공예

얼굴있는거래 2007 개인회사 1 커피, 축구공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2009 재단법인(사회적기업) 30 커피

어스맨 2011 주식회사 22 수공예, 건과일

더페어스토리 2012 주식회사(예비사회적기업) 6 수공예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2012 주식회사(사회적기업) 95 견과류, 건과일

이피쿱 2013 노동자협동조합 22 커피

출처: 쿠피협동조합 연구자료(2015)

공정무역단체 및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인원이 2012년 94명에서 2015년 113명으로 

성장하였으며, 공정무역 매장 개설 및 공정무역 생산지 협력 관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고

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지구마을’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직원 5명과 매장 일용고용직 12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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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공정무역 관련 조직 고용 현황

단체명 설립년도(년) 2012년(명) 2015년(명)

아름다운커피 2014* 36 44

두레APNet 2004 4 7

카페티모르 2012** 13 12

아이쿱생협 1997*** 4 5

페어트레이드코리아 2007 14 14

얼굴있는거래 2007 1 2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2012 1 3

어스맨 2011 3 3

더페어스토리 2012 8 8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2012 10 10

이피쿱 2013 (설립 전) 5

총 합계 94 113

＊2002년 사업시작. 2014년 아름다운커피 신설법인 설립
** 한국YMCA연맹에서 2005년부터 동티모르 커피 거래 시작. 2012년 사회적기업 카페티모르 설립.
*** 아이쿱생협은 1997년 경인지역 생협연대로 사업 시작하여 2002년 한국사업연합회 창립. 2007년 공정무역 사업 시작. 
출처 : 쿠피협동조합 연구자료(2015)

사회주택
(주택공급수, 2015년 기준)

359가구

시민햇빛발전
(누적 발전량, 2016년 5월 기준)

846,116kW

학교협동조합
(설립현황, 2016년 10월 기준)

14개교
학생조합원
552명

공정무역
(2015년 총 거래액)

160만명

160억원

부모참여 어린이집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13개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세대 현황)

7,632세대

사회서비스
(2013~14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 17,900명 중)

40%

사회적 성과
(재정지원 대비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12.9배
*2016년 현재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서울연구원)

Ⅲ.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지원 전략의 성과

01. 공공재정 효율성 제고

사회적경제의 지역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 범위에서 다양한 주체와 역량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다. 광역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

한 민관의 자원이 결합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재원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이

고 있다. 

2011년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산은 90%가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

업비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2012년 이후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에

서의 합의를 통해 직접적 재정지원 사업을 89%에서 48%로 줄이고 간접비 성격의 생태계 조

성 사업비를 52% 수준까지 확대하였다.  

직접적 재정지원 사업  89%(2010~2012년) ⇒ 48%(2013~2015년)

간접적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 11%(2010~2012년) ⇒ 52%(2013~2015년)

<그림47>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도

경영지원

4%

홍보

2%

지원체계

인재양성

8%

공간지원

8%

국제협력

2%

재정지원재정지원

재정지원재정지원
지원체계지원체계
구축 구축 

2010년~2012년(집행액 총 796억) 2013년~2015년(집행액 총 8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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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점은 2012년 이후 매년 10% 정도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채 7조원 상환을 위한 예산 절

감’ 기조 하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89%에서 48%로 줄어들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

와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기업 지원과 인프라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유효하였으며, 재정효율성도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은 총 1,319억 원으로 서울시 사회

적경제 기업들은 이러한 직 간접적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총 3조 1,39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고, 15,800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투입대비성과율(ROI) 15.3의 건전한 성과를 보

였다.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재정지원의 편차가 있으므로 재정지원 대비 성과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 당 연평균 4,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연매출 13억 원, 19.6

명의 고용(총 8,490명)을 창출하였다. 마을기업은 기업 당 연평균 3,400만원을 지원받아 

8,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2.3명(총 197명)을 고용하였다.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이나 마

을기업으로 중복 인가받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기업당 연 900만원 수준의 간접 

지원비만을 받고 있으며, 기업 당 연매출 2억 원, 5.2명의 고용(총고용 6,340명)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48>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지원재정 대비 매출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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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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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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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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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50,000

0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평균매출

기업당 지원예산

부문별 총 고용수
(2015년 말 기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91

1,325,729

8,490명

47,380

9,090
34,278

8,444

6,340명

197명

1,481명

197,192

81,655

119,526

*2012~2015년 합산 기준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예산편성표 바탕으로 가공(사경센터, 2016)

<그림49>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정책 변경 후 성과

02. 사회서비스 가치 창출 효과로 보는 사회성과지수30) 

2013년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유사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

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통폐합함으

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효과를 분석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31),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정책 추진 이후 

사회적기업의 경제 사회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라는 특수성,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종기업 간 상호비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지표를 고안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에서 제공된 일자

리와 사회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비용 대비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용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의 정부지원금과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등의 지원금의 

총합으로 보고, 편익 효과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로 발생하는 화폐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본 장은 조달호 외(2016)을 참고, 정리하였음.
31) 조달호 외(2012; 2016))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약적 증대와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직접 재정지원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생태계 조성 사업 확대 전략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대비

단위 기업당 매출 15.3배 성과

11%

52%

1,325,729

197,192

81,655
8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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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업당 평균매출

기업당 지원예산

119,526

47,380

9,090

34,278

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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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 지수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화폐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최소값’과 취

약계층과 일반인 모두에게 제공된 화폐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최대값’으로 구성되며, 

이중 최소값이 사회적성과를 판단하는 주지표 역할을 한다. 사회적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클 

경우 투입된 각종 지원금과 기부금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대값은 사회적성

과 지수의 보조지표로 사회적기업의 수혜자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한 광의

의 사회적 성과값을 의미한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사회성과지수는 12.9가 나왔고 이는 재정지원 

대비 최소 12.9배 이상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인을 포함한 사

회적성과 ‘최대값’은 평균 29.5로 이는 투입 예산 1에 대해 창출되는 사회적가치가 29.5배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태계 조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 이후 사회적 성

과 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3.7%에 해당하는 3개 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대값은 판단 기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나 전체 사회적기업 중 3.7%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출된 성과가 투입된 자원에 미치지 못

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성과지수 : 기업에 투입된 지원금 대비 고용·사회서비스 가치 창출 효과

*조사대상 : [2016년] 서울시 예비(지역형+부처형)사회적기업 137개 중 38개 (37.6%)

사회적 성과
최소값 =

③ 투입

①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연간 임금 총액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상해 보험료)

②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매출약(시장가격 반영분)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연간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③ = 정부·지자체·개인·기관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의 합

④ =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중증 및 지체장애인 근로자 가족원 임금총액 + 환자 가족원 임금 총액)

⑤ =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①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②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

사회적 성과
최대값 =

③ 투입

(① 취약계층+④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②+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

<그림50>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종별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사회적기업의 업종별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성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혜 혜택이 취약계층에 집

중되는 업종과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계층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전달되는 업종 등, 업종별로 

수혜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1보다 작은 업종으로는 보건  보육 및 사회복지 업종

이 많았으며, 최소값과 최대값 모두 1보다 큰 표본은 일자리 제공형, 제조  도소매, 환경, 출

판  인쇄  복사용지 업종으로 나타났다. 보건  보육 및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지원금의 의

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최소값은 1보다 작지만 최대값이 1보다 큰 교육, 문화예술  관광  

운동 업종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취약계

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고루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행복지수32)

지난 6월 서울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33).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 성과를 식별해내고 비교

가능한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에서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

회적경제 조직들은 대개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지역사

회에 공헌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업종별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명)취약계층 일반인

3,576 9,960 18,120
1,320 10,464 14,448

9,624

104,034

40,152

79,490

7,836 408

76,987

33,624

3,420 8,784

90,984

226,668

교육 보건/보육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관광운동

간병가사
지원

제조/도소매 출판/인쇄/
복사용지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본 장은 장종익(201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33) 장종익 외(서울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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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증대될수록 그 조직들이 속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이라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소득, 연령, 학력, 직업 등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증대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질이 향상

될 것인가를 측정하였다. 

2014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주민 45,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서

베이’를 바탕으로 행복도 변수를 추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등의 기업 수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 변수로 사용하여 측

정한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 1개가 증가하면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0.033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정치 0.033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매우 작은 수로 여겨질 수 있

다. 하지만,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면, 해당 지역 주민 소득이 23,400원 증

가했을 경우의 행복도 증대와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평균 주민수가 40만 명

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역 총소득이 약 93.6억 원 증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평균 개수는 약 33개로 일반 영리추구 기업의 구별 

평균 개수 약 31,000개의 0.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적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기업에 비해 밀도가 

낮긴 하지만 영리 추구기업에서는 찾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조

직의 경영 및 지배구조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있는 개방형이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의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

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밀도는 낮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 

활동들이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의 행복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도’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

의 행복도’ 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이 인과관

계의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불평등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반면, 소통, 신뢰,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행복지수를 높인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사회적 자본의 지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지수가 높다는 건 그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가 높고, 

소통이 잘되며,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

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

이다. 

Ⅰ.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와 영국의 협동조합그룹 등을 살펴

보면 ‘내부자원과 사업역량’을 축적한 선배 사회적경제를 주축으로 동  이업종 간의  기업들

이 사업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국내에서도 공정무역협의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팰로우 지

원사업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외식업경영연구소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이다.

국내 지역사회는 시민들 간의 신뢰나 소비망이 부족하고, 사회적경제 내부에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 중간지원조직들과 정책별 부문협의체를 통한 

자원개발 및 정책 교섭이 중요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장에

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생존하며 나름의 전략을 익혀온 선배 기업을 통한 사업 지원과 연

대이며, 기업들 간의 사업연합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5부
향후 과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4 사회적경제 매니

페스토 실천협의회’ 공약권고 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또

한 서울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민선6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타 지

방 자치단체들에 영감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두주

자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가 지향하는 ‘내발적·민주적 경제 발전 원리’가 주류 시장경제

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본 성과분석은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미약한 초기 정착기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앞으로의 당면 과제와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의제연구  협업사업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금융

과 시장 조성’ 등의 핵심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며, 서울시와 25

개 자치구  국회 및 중앙정부  현장조직들이 함께 정책 과제들

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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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해외 사업연합 모델

주체 전문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연합회 사업연합체(컨소시엄)

해당국가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이탈리아, 스페인/영국

대표사례

영국 CDA(coop 

development agency)

• 개별 SE가 회원, 협동조합 

UK 회원조직

• 대규모, 생협과 노협 성과에 

기반

• 1976년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하에 30개 

설립, 1980년대 보수당 정권 

하에서 폐업, 소규모화함. 

이후 사회적기업과 CB 지원 

통합, Big Society 하에서 

지원 축소

   예)  SEL(런던 ICOM, CDA 

교육기관 통합)

• 재원 : 공공기금, 회비, 

생협기금, 서비스 비용

    cf)  벨기에 : 기본지원 + 

성과형 인센티브

        스웨덴 : 지역자원 동원시   

공공 매칭펀드 

• 사회적 감사 제도 전파

• 한계 : 전국적 공유시스템, 

전문가 양성 부재

COOPERATIVE ENTERPRISE 

HUB

• 영국 최대 ‘협동조합 그룹’ 

산하, 기금 조성

• 4일 무료 컨설팅 등 동일 

문제 선배 멘토링

• 거버넌스 컨설팅 최다, 

수익모델 자문 및 자본조달 

연계 (협동조합 그룹펀드 

대출 등)

• 연합회 가입비 지원(전국 

현황 통계 가능)

• 7개 지역, 130명의 전문 

컨설턴트 보유

이탈리아 

CONFCOOPERATIVE, 

LEGACOOP 등

• 4개 연합회 발전, 2011년 

전국 연맹체 설립

• 재원 : 개별 SE가 지불하는 

연매출 4%회비,연간 

세전수익 3% 개발기금 활용

• 지역연합회 : 창업컨설팅, 

정보 및 교육 제공

스페인 COCETA(1986, 16개 

광역지자체협의체)

• 1930~1975년 정체기, 

1970년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시 재주목, 

지자체 지원 활발

• 재원 : 회비, 지자체 지원

• 법률 지원, 제도 개선 

교섭에 주력

• 사업지원은 

업종네트워크에서 자발적 

추진

컨소시엄

• 이탈리아 발달, 1909/1971 

법률 제정

• 협동조합간 연대형 2차 

협동조합

• 공동 회계, 공동 입찰, 

자금조달, 컨설팅, 대출 및 

공공 계약시 보증, 품질 

관리

• 유사/동일 업종간 공동사업 

연합체

• 농업 수직계열화, 생협 

공동구매, 지역밀착 사회적 

COOP 공동 입찰 활발

• 컨소시엄간 연합인 CGM 

전국 입찰, 전략개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담당

그룹

• 스페인 발달, 1999년 법제화

• 그룹을 통해 경영지도 권한 

부여

• 경영시스템, 위기 및 성과 

공유

   예)  스페인 

몬드라곤복합체그룹

SDB(sectoral development 

body)

• 영국 빠르게 성장, 

업종네트워크 주도

• 업종별 시장 정보, 전문 

노하우 제공

• 업종 전략, 사업연합, 

표준화, 글로벌 허브

   예) cooperative college

배경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해소, 낙후 지역재생 등 

공공 정책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파트너십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에 공공지원

대규모 생협, 노협의 개발기금 

활용

Basevi법(1947) 연합회 통한 

개별 SE 지도감독 권한 부여 

cf) 프랑스 유사

재원은 사업연합체를 통해 

연대의 이익을 취하는 회원 

협동조합 부담금에 전액 기반

이러한 업종별 사업연합회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규모화나 가치창출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협의체들의 낮은 회원 조직화율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시에는 공공과 지원기관 외에 당사자 협의체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28> 사회적경제 조직화 현황

구분

2013년 6월말 기준 2016년 7월말 기준
부문협의체 설립 여부

및 핵심사업해당기업수
[유효기업수]

회원기업수
(조직화율)

해당기업수
[유효기업수]

회원기업수
(조직화율)

사회적기업 433
95

(21.9%)
435

124
(28.5%)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컨설팅, 

  제도개선

 사회혁신기금 조성

협동조합 519
6

(1.1%)
2,541

[1,128]
162(6.4%)

[162(14.4%)]

2013년 6월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제도개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수탁 운영

마을기업 111 - 110
32

(29.1%)
2015년 4월

 마을기업 네트워크, 컨설팅

자활기업 167 - 201
72

(35.8%)

2016년 3월

 자활기업 네트워크, 전략업종 

육성

광역 소계 1,230
101

(8.2%)
3,287

[1,874]
390(11.9%)

[390(20.8%)]

자치구 사회적

경제협의체

678
(11개 자치구 
기준)

187
(27.6%)

2,396
(20개 자치구 
기준)

59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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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호공제조합(기금) 육성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금 확보뿐 아니라 피고용인을 위한 관혼상제 상호부

조기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의 수익금 여수신과 상호부조보

험업 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 및 조례를 제 

 개정하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매칭하는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기금 육성 전략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설립 시 당사자 조직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부금 출연을 연계하고, 당사자 협

의체에 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조금융으로의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2011

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 사업을 허용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인 

바,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통해 창출된 잉여를 커뮤니티 내부에서 순환하게 하며 조달계약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족들을 위한 상조서비스

를 운영 등의 다각적인 사업 모색이 가능하다. 

<그림51> 서울형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모형

 출처 : 문진수(2013), 정태인(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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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력
기금
.....

Ⅲ. 조직유형별 지원에서 미션유형별 지원제로 재편

중앙부처 제도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4

개 부문으로 유형화되고 각기 다른 부처와 상이한 지원 제도 하에 놓여 있으며, 최근 들어 

부문 간 중복화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문  지역  업종별 네트워크에 모

두 참여해야 하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조직들은 조직 유형보다는 미션 유형별로 의제의 시급성  자본 조성 방식  주 소비자

의 지불 능력  사회적 지지망  시장형성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의 설계를 기대한다. 따라서 서울시를 선두로 부처 간 칸막이를 깨는 융합 행정을 추진할 필

요가 있는 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토대로 우선 서울시의 독자 예산 사용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미션유형별로 재구분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유형 간의 이행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52> 미션별 지원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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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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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공자산의 커뮤니티 위탁경영 확대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의 30%까지를 자산조성비로 전환하자는 민관협의체

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자치구 협동화단지 조성비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반면 국내 기초 지자체 중 사회적경제의 양과 질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포구가 직

면하게 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영향  상업지를 포함한 도시재생지 및 유명 관광지의 부동산 

투기 열풍  현금성 재정 지원에서 시장조성(공공계약 확대)과 자산운용 위임을 확대한 선진

국의 지원제도 변천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업형 공간자산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확대 및 민간주도형 협동화 단지 조성 지원 등의 다양한 지

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53> 커뮤니티 자산관리 모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 가치 하락기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유휴 공공자산 공

동체 신탁’을 만들어 공간자산 운용과 자산수익의 사회적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54> 민간주도형 공동자산화 & 공공부지 민간경영 확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제들은 서울시의 정책 의지나 민간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조례 제 개정,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

양한 법률의 제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적 기반을 조성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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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 행정조직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제도 기반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

행정

체계

광

역

기

초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한국사회적기

업중앙협의회

’12년 서울시 최초 도입

 광주, 전주, 경기 통합 중

•각 지자체에 사회적경제과 설치 대전충청 성북, 성동, 금천 등 확대 중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설치
협동조합

연구소

서울시 및 자치구 도입

*부문별 팀제의 적정성 평가 필요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 장기 근속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일부 시행

*장기근속 인센티브 개발 필요

•협동조합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협동조합연구소
서울 사경센터 &인재개발원 

기본교육&자치구 추진 중

거버

넌스

광

역

기

초

•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2 서울시 희망경제위 구성

*’15 조례개정, 재구성 완료

•협동조합협의회-담당팀 정책협의 협동조합연구소

’12.3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 

회 설치, 지속 운영 중

*부문별 협의방식 평가 필요

광

역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설치 

  -  민관 개방형광역 

정책조정협의회 

 - 실국별 사업과 기초지자체 연계 

대전충청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전국적 확산

*다양 실국 연계 강화 과제

기

초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대전충청 

’12 서울시 최초 정책 추진 현재 

20개 자치구 확산

별첨

민선6기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공약권고 및 서울시 이행도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

지원

체계

광

역

기

초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한국사회적기업

대전충청기획단

’13.1 서울시 최초 설치

강원,경기,충남,광주,제주,대구, 

인천/전주,화성,서울시내 10개구

• 민간·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육성

의료복지연합

’12 서울 보건소&의료생협 협력

사업 후 중단

*’16 전략업종 협동화 구상

• 긴급 일자리 제공기관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한국자활협회

서울, 부산 자활센터 희망리본

사업 경험 보유

제도 

및 

계획

광

역

기

초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한국사회적기업 ’12 충남, ’15서울시 제정 확산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2 충남, ’13 서울 연구, ’14 강원, 

’16 경기 추진

 *서울 중기 계획/평가 필요

• 사회적경제에 자활기업 포함

•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례 

제정

• 자활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자활협회

-‘15 서울 조례 포함

- ‘12 서울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운용

  *사회투자기금 개편중

기타
광

역
• 전문 사회경제연구기관 설치 대전충청 

* 서울사경센터 연구팀 구성, 

서울연구원 SE 전담자 타당

II.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구
분

주제
범
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I
공공

서비스 

위탁

광

역

기

초

•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위탁 

확대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2 서울시 목표제, 최다성과 

’15 조례, 조달 5%할당 반영

*공급력 제고, 서비스 위탁 확대

•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바우처의 30~50% 

우선배분 조례

협동조합연구소

’15 여성대회 시 돌봄서비스 

10%할당 협약, 성과 부진

*조직형태별 경쟁 부적절

• 신규 공공서비스 30% 할당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합의/R&D 필요

•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연구소 ’13 서울시 추진,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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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기업 위탁 한국사회적기업

’12 서울시 사경클러스터 ’15 

타시도 인수위 최대관심 사항, 

경기 따복타운 등으로 확산

*적극적 자산 활용 연계 필요

시장

조성 

및 

판로

지원

광

역

기

초

•사회적기업 재화 우선구매 조례 한국사회적기업

’14 서울 사회적가치 조달 조례

 타시도 민간 최대 관심사항

*공기업 지방이전 후 감소, 

  다양, 공공기관 참여 유인 

 지속필요 

•사회적경제 재화 의무구매공시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3 사경센터 목표대비 

성과분석

* 서울시 재무국 정보공개망 

필요 의무구매 전환 

사회적합의 검토

•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책임조달 4개년 계획 수립 

(2015년-18년)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서울시, 부분도입 중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센터

의 설치 및 운영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영업단 경기 등 복제 중

•1공공-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한국사회적기업
’13 서울 함께누리몰 운영개시

자치구클러스터/역사 복합매장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설치

한국사회적기업

대전충청

• 지자체 주관행사에 사회적기업

의 참여 촉진 

한국사회적기업

대전충청기획단 
서울시 / 자치구 기 시행 중

자원

연계

광

역

• 협동조합 공동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 위탁
협동조합연구소

’13 서울 협동조합종합센터 

→ ’16 휴면조합 설립 후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3 사경센터 서울자원공유앱

’15 사경센터 공유플랫폼 기획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연구소 ’14 서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적정기술(사회기술) 지원강화 대전충청 기획단

’15 사경센터 사회적경제 

기술혁 신랩 설치 준비, 장소 

애로 발생

사회적 

투자 

광

역

• 민관합동 로컬거버넌스기금 운용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대규모 자본 투자 장기상환 지원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사투기금 개선 & 연대기금

III.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재생

구
분

주제
범
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II

지역

재생 

및 

개발

광

역

기

초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도시재생본부와 정책협의회 참여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강화

  지역개발회사 접목  • 소지역 단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역공동체회사 

매니페스토 

대전충청기획단

협동조합연구소

창업

육성 

및 

지역

경제

진흥

광

역

기

초

•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전문 사회적경제 육성 

농촌활성화

대전충청 기획단
’13 농산물유통쿱 증가

*개별적 접근 한계 보완책 필요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협업구조 규모화와 시스템화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사업자조합 75%, 재정지원 중

*소상공 협업 노하우, 모델 부족

에너지

광

역

기

초

•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시 햇빛발전 위탁 지속

•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시 일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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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제공

구
분

주제
범
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V

일자리 

모델 

확대

광

역

기

초

•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공공

   근로사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3~’14 서울시 공공근로 개선

TF 운영, but ‘경과형 일자리’ 미

추진

*서울시 일창출 정책 개입 필요

• 취약계층 자활기업(self-help 

firm)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강화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자립형 노인일자리 모델 확대 
대전충청기획단

사회적기업협회

•  지역일자리창출형 사회서비스  

개발

  -  지역특화사회서비스민관협 

의체 

 - 자활사업 연계, 지역사회 투자

한국자활협회 

보육

광

역

기

초

•  ‘제3섹터형 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 사회적경제와 공공 공동설립 

    -   직장보육시설 보육협동조합  

 전환 

  - 지역돌봄 일시보육 공간 마련  

 - 부모놀이교실 개설

• 장애아 가족 행복나눔 서비스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5 서울시 공보육 확충 MOU, 

사회적경제 추진단 운영

* 단순 위탁 아닌 제3섹터형 설

립 추진율 낮음

의료
기

초

•동단위 “건강협동센터” 설립

 -  주민참여형 마을건강위원회 

      운영 서비스는 사회적경제 제공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2 서울시 시범사업 후 중단

장애인 

복지

광

역

기

초

• 생산성복지 사업장 운영

 -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생활훈

련,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직한 전문가의 재능

기부 및 노령인력 창출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08 고용부 프로보노단 지원 전

문 민간기관(세스넷) 설치, 연계 

미흡

’16 서울시 50+재단과 협력모색

주거
광

역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국자활협회

’15 (서울) 사회주택협회 설립 

전국 우수사례 보유

*사회주택기금 추가 출연 

기타
광

역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자활근로사업’ 시행 

한국자활협회 ’15 박원순시장 민선6기 공약

V. 사회적경제 교육과 인력양성

구
분

주제
범
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V

공교육 

관련

광

역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

육 전면 실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시/교육청 교재교구 개발

’11 고용부 교육부 교섭, 미추진  
• 정규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내용 확산

대전충청 

기획단

광

역

기

초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대전충청 

기획단

’13 사경센터, 학교협동조합추진단

현재 7개소 설립, 교육청TF

*매점형 vs 교육서비스형 재합의

진로

교육

광

역

기

초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동아리·방과 후 

교육 지원 활성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 교육청, 동아리 지원 

*개별학교 교섭 미흡

 시민 

교육

광

역

기

초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100개 

육성 

대전충청 

기획단
’13~’14 서울사경센터 추진

인재

양성

광

역

기

초

• 협동조합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육성

협동조합연구소

’13 협동조합센터 역할 & 사경센터 

아카데미, 부문협회 피어컨설팅

*자치구센터/타부문 협업 과제

• 국공립 대학의 지역평생학습 

특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학위 제도 실시

대전충청 

기획단

’14 서울 대학 협력 확대 중

*수도권 학사 규제, 대학 소극성 

대응 필요

• 인재육성 펠로우 기금 조성

  -  잠재 지역리더 청년 생활비 

지원

대전충청 

기획단

’13 서울 청년혁신활동가 기추진

’16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 공간 제공

대전충청 

기획단 ’11 고용부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기관 서울 내 6~7개소, 협력 중

’13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회자본형 청년정책플랫폼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전충청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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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GSEF 서울선언문

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경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

제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

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

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

량 위기 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

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경제를 구성한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 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

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

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요(needs)를 사

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는 우리

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의 사회적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

러 제도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이다. 사회적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

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

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

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

야 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 세계 우리 모두

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

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 – 민간 - 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

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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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

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

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

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

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

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

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

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

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들어 2014년에 총회

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

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VII. 201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섹터’의 크기

구
사회적협동조합 

수
인증사회적기업 

수
마을기업 

수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

구별 
총계

종로구 3 16 4 28 51

중구 3 15 3 27 48

용산구 0 10 10 8 28

성동구 1 10 5 10 26

광진구 4 8 3 16 31

동대문구 0 4 4 16 24

중랑구 1 3 3 8 15

성북구 6 15 11 5 37

강북구 2 3 5 7 17

도봉구 4 4 6 8 22

노원구 3 5 2 11 21

은평구 1 13 5 15 34

서대문구 3 4 7 22 36

마포구 4 19 11 44 78

양천구 0 4 2 4 10

강서구 1 5 4 14 24

구로구 2 11 10 18 41

금천구 5 9 6 12 32

영등포구 12 24 4 20 60

동작구 2 7 7 10 26

관악구 1 9 4 8 22

서초구 7 11 5 20 43

강남구 5 13 6 24 48

송파구 1 4 5 26 36

강동구 2 1 7 8 18

총  계 73 227 139 389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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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업체명 계 주요 사업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소행주

63

(분양 55/

임대 8)

공동체주택 : 1호점_9가구, 2호점_ : 4호점

(21)

마포구 11

강북구 10

(8)

마포구 

(8)

마포구

아이부키
30

(분양 30)

보린주택 :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1~3호)

시소주택 : 창작자 맞춤형 공유주택(1호점)

(16)

금천구

(14)

금천구

함께주택

협동조합

19

(임대 19)

공동체주택 : 1호점(1인가구)_10가구

                2호점_9가구

(10)

마포구

(9)

마포구

서울소셜

스탠다드

14

(임대 7/

전대7)

셰어하우스(통인동_청년) : 1호점_7가구
(7)

종로구

(7)

마포구

민달팽이

주택협동

조합

7

(전대 7)

달팽이집(청년) :1호점_6명, 2호점_총4세대 12명, 

                   3호점_13명, 4호점_13명

(5)

서대문구

(2)

성북구

일상예술

창작센터

7

(임대 7)
예술가 맞춤형 공유주택 

(7)

마포구

어반

소사이어티

6

(임대 6)

(6)

성동구

두꺼비

하우징
37

(빈집프로젝트_1인가구)공가 : 총 37명

 -  1호점_6명, 2호점_9명, 3호점(대학생)_6명, 4호점(여성)_1명, 5호점(여성)_2명, 

    6호점(남성)_3명, 7호점_10명 사회주택 : 장위동(공사 중) 

녹색친구들 23
사회주택 : 더불어숲 1호(마포구 성산동 59-12번지, 11세대)

              더불어숲 2호(서대문구 창천동 388번지, 12세대)

희망동네 6 함께사는집(청년) : 총 6명

woozoo 147

셰어하우스(1인 청년) : 총 147가구

1호점_3명, 3호점_6명, 6호점_11명, 8호점_8명, 9호점_9명, 12호점_8명, 13호점_7명, 

14호점_8명, 16호점_6명, 17호점_6명, 18호점_7명, 19호점_8명, 20호점_8명, 21호점_

6명, 22호점_8명, 23호점_7명, 24호점_7명 25호점_8명, 26호점_8명, 27호점_8명

총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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